
3월 6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됐다. 사순 시기는 예수

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

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도와 금

식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으로 지켜오

고 있다.

사순절과 관련 있는 단어로는 세례, 수

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 있는데, 이 단어

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예전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순절은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초대교회로부터 부

활절 전야에 베푸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

간이었다.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함으로 

부활을 준비한다.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며 행했던 금식

은 역사적으로 2, 3세기경 부활 전 금요

일과 토요일에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다. 

부활 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중 절반 정도만 단식하고 금요일과 토요

일에는 부활 성야 예배 전까지 온종일 금

식했다고 한다.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에서도 며칠 동안 부활 전 금식 규정을 

지켰다. 이미 유대인이나 이교도들의 종

교 예식에서 영향 받은 배경도 있지만 예

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모범

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컸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크리스천

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

한다는 뜻이었다. 

육식을 금하는 금육의 관습 역시 이미 

세기 초부터 지켜져 왔다. 금육은 영적인 

완화를 위한 고신극기의 의미도 있었는

데, ‘운둔 수도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제자들은 육식

을 절제하고 빵과 물, 소금 이외에는 아

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 절기로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경축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분위기가 아

니라,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

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

례적인 교회 행사나 현대 크리스천들에

게, 특히 차세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불편

하고 어색한 옛 관습으로 여겨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절기의 축제성은 

먼저 공동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예배를 통해서 참여자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그리스

도 중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나눠 그 세대에 

맞는 절기 예배 뿐 아니라 온 세대가 함

께 누리는 절기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절기다운 모습이다. 

또 가장 중점으로 두어야할 것은 세례 

후보생의 준비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

족 중에 세례 대상자들을 찾아내 권고하

고 준비하도록 한다. 사순절 기간 내내 

세례 대상자를 찾고, 그를 위해 준비하고 

교육하며 기도해주는 과정과 분위기 속

에서 온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

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사순절의 경축에서 시각적 장식도 중

요하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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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1편 1절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
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
절을 맞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보며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되게 하

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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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고난 되짚어보는 시간의 매듭, 사순절!
2019년 사순절 기간을 창의적이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제안 소개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사순절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척 의

미 있는 시간이다. 절기 즉 교회력은 시간 속에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시간에 휩쓸려 쉬이 흘러가 버리

지 않도록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시간의 매듭 위에서 특

별한 신앙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어디

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과 실

천을 점검하게 된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해 부활절에 이르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이다. 사순절의 

영적 여정은 부활절 바로 전주에 지켜지는 고난주일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한다.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예배

와 예전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위

기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의 실각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치학자의 입장(필자 스콧 모

건스턴은 피츠버그대학 정치

학 교수이며, 존 폴가-헤시모

비치는 해군사관학교 정치학 

부교수)에서 보면 그가 그런 

처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결

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남미에서 가장 잘살던 베네수엘라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

을까? 연일 외신을 통해 접하는 베네수엘라 상황은 이제 국가부

도마저 예견될 정도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가인데도 국민의 

90% 정도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정도

다.

미 정치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오일 머니로 벌어들인 부를 부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부패의 유혹에 빠져 소위 ‘자원의 저주’에 

걸린 베네수엘라 상황을 짚어본다(Why Venezuela’s oil money 

could keep undermining its economy and democracy). 

‘자원의 저주’에‘부패’인재까지 겹쳤다!
컨버세이션, 정치학자 스콧 모건스턴, 

존 폴가 교수 통해 베네수엘라 구제 방안 제시

국민 통합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자원의 

저주’ 벗어날 제도적 장치 만들 리더십 요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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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2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직접 말해라!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지

침 중 하나는 팀 구성원 모두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직원들에게 투명성을 유지하

도록 한 것이다. 교회 내 소그

룹도 마찬가지다. 구성원 모두

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 부정

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불만을 한

편에 쌓아두거나 서로에 대한 

험담을 일삼기보다 솔직담백

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나누고, 

속으로만 간직하던 대안을 통

해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소그룹 안에

서는 오해의 씨앗이 싹을 틔우

는 일이 줄어든다. 오히려 이해

의 꽃이 피고 유대의 열매가 맺

힐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소

그룹을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

원 모두가 직접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뜻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

라!

무엇인가를 정확히 전달한다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그룹 안

에서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

는 대화를 나눠 문제가 생기는 

일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

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구성원은 각자 ‘전달

의 기술’을 연마하고자 노력해

야 한다. 언어와 표정뿐만 아니

라 제스처와 같은 표현 도구까

지 사용해 자신이 마음속에 가

진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혹시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

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

면, 즉시 바르게 수정해서 전하

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각

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전할 때, 오해의 구름은 걷히고 

역동성의 빛이 소그룹의 등이 

될 것이다.

솔직함을 습관으로 만들어

라

넷플릭스 경영진은 ‘솔직함’

을 모델화 했다. 각 팀원이 동

료에게 시작해야 할 것 한 가

지, 그만해야 할 것 한 가지, 매

우 잘하고 있고 계속해야 할 것 

한 가지씩을 말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내 문화가 ‘극도

의 솔직함’을 가진 건강한 문화

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교회 공동체 내 소그룹에서

도 솔직함을 습관으로 만들 필

요가 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

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필요한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

도록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

기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려

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그

룹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제

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세워놓고 모델화 한다

면 ‘거룩한 솔직함’이 소그룹 

문화로 자리 잡아 소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를 건

강하게 만들 것이다.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면 마

음이 열린다

소그룹 안에서 솔직함은 양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소그

룹 리더는 구성원들이 더 역동

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

하는 만큼, 그들이 전하는 비판

적인 말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

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모습

은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메시

지로 다가올 것이다. 반대로 구

성원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렇

게 서로가 실수를 솔직히 인정

하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

아내리며, 모두 서로를 존중하

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

결국 거대기업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핵심은 “솔직함”이었

다. 기업 내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수용

하는 자세를 갖자, 조직이 유기

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있는 건설적인 비판

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실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는 소그룹, 하나님

의 뜻에 부합하는 건강한 소그

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모이면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한 가

지 있다. 바로 넷플릭스(Netflix)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넷

플릭스는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친 말로,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

생) 업체로 성장한 미국의 혁신기업 이름이다. 넷플릭스는 1997

년 창사 이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비디오 대여 1위 

사업자였던 ‘블록버스터’를 파산시키고 업계 최정상에 올랐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문화 때문이었다. 쉽

게 말해 넷플릭스는 회사 내 팀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

어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팀의 역

동성을 통해 회사전체의 동력을 얻고, 창의적인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넷플릭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14년간 일했던 패티 

맥코드(Patty Mccord)는 이러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솔직한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말하는 솔직한 소그룹은 과연 무엇일까? 솔직한 소그

룹의 원칙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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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빴던 2차 미국과 북한

의 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되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핵은 인류에게 공

포다. 원래 핵을 비롯한 기술

의 발전이 인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인류에게 보다 편리함

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함”

을 표방하며 기술이 등장한 

것이다. 기술은 실제로 홍수, 

가뭄,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를 무수히 줄여 주었고 사람들에게 갖은 안락함

을 선사했다. 그런 기술이 배반하였다. 인류가 고도화된 기

술 때문에 신음하고 있음이 보여준 것이 이번 회담의 실체

가 아니었던가. 

이미 수년 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서 보았듯이, 기술의 진화가운데 등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치를 받기보단 인간을 견제하거나 조종하는 위치로 급격

히 발전하고 있다. 발전된 기술은 도시는 물론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농경풍경까지 삭막하게 바꾸어 놓았다. 기술은 인

간과 자연을 향해 힘차게 진격(進擊)하고 있다. 

이런 기술(技術)의 배반(背反)에 맞설 힘이 인간에게 있

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배반에 맞서기가 우리 인간

에게는 역부족(力不足)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하기만 한

가. 우울해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기술의 배반에 맞설 

힘이 여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백(餘白)의 미학(美學)

이다. 

복잡한 서류를 잠시 밀쳐놓고 여백의 미를 단아(端雅)하

게 드러내는 시(詩)를 펼쳐보자. 봄도 되었으니 봄을 연주

하는 서정적(抒情的)인 음악을 듣기도 하고 봄노래도 불러 

보자. 복잡한 경제 지표에서 싱그러운 자연으로 눈을 돌려

보자.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방송을 끄고 차분히 인문학 

강의도 들어보자. 

분주한 채움보다 고요한 비움도 좋아해 보자. 급하게 돌

진(突進)하는 세태에 멈춤으로 반격(反擊)해 보자. 가족이 

모여도 제 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그것과 교제만 하지 

말고 가족이 빙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워보자. 

아날로그 시대 때 딱지치기와 고무줄놀이가 얼마나 재미있

었는지 자녀에게 들려도 주자. “많이 바쁘신가 보아요” 라

고 늘 듣는 인사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라는 뜻밖의 

인사도 들어보자.

19세기의 그레고어 멘델은 과학자였다. 또한 그레고어 멘

델은 수도사였다. 수도사로의 그의 여백은 과학자로서의 뚜

렷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 그의 과학적 완두콩 유전 연구는 

그의 수도사적 묵상과 무관치 않다. 후자가 아니었다면 그

의 연구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 

업적으로 치닫거나 자신의 축재(蓄財)로 만족했을지 모른

다. 여백의 미학이 과학을 진정한 과학 되게 하였다.

여백의 미학은 어디서부터 펼쳐졌는가? 안식(安息)이다. 

안식은 기술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안식은 창조 후에 취하

신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안식은 자신의 창조를 조망(眺望)

하여 즐김이며, 그 창조의 왕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안식은 창조를 축복한다. 안식은 창조를 아우르는 힘이

다. 원초(原初)적 여백인 안식을 통해 기술의 배반을 꾸짖

을 수 있다. 꾸짖을 뿐 아니라 기술이 원래 목표로 했던 인

간 섬김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백의 미학, 창조의 안식을 

도무지 모르는 자의 손에서 핵 같은 고도의 기술은 점점 더 

인류 배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기술(技術)의 배반(背反)에 맞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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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함’ 습관 갖는 소그룹에 비전 있다!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 부활...이를 대안으로 믿는 밀레니엄 세대 분석

건설적 비판 솔직히 털어놓고 실수 인정

부정적 일 공개 가능해야, 마음속 뜻 정확히 전달



<1면에서 계속>

사순절의 다섯 번의 주일예

배에는 보라색, 고난주일과 고

난 주간에는 자색을 사용한다. 

설교단의 장식이나 전면은 물

론이고 예배 주보나 예배순서 

담당자들의 복장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색의 

변화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교

회 절기가 새롭게 도래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예배자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사순절을 거룩

하게 지킬 10가지 제안”을 소

개한다. 

1. Reflect on the Cross(십

자가를 묵상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여진 하나님

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한다.

2. Pray Daily(매일 기도한

다)

매일 아침, 저녁, 일정한 시

간을 개인의 기도시간으로 구

별해 드린다.

3. Read the Bible(성경을 

읽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한다. 십자가의 

사건에 중점을 두는 마가복음

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한다.

4. Give up Something(무

언가를 내려-금식-놓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정한 것

을 금식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

법이다. 전자기기의 사용, 소셜

미디아, 단(초콜렛, 사탕) 음식, 

커피, 술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

들을 중단함으로 영혼을 맑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

5. Start a Good Habit(새로

운 영적 습관을 시작하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 더

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다. 사

순절 동안 나의 영적성숙에 도

움이 될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를 떨쳐버

리기 힘들면 남을 격려하는 일

에 써본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다.

6. Give your Time(시간을 

드린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의 시간을 교회 봉사나 사회봉

사에 사용해 본다.

7. Keep a Journal(영적 일

기를 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과 기

도에 대한 묵상을 도울 수 있

도록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권

한다. 

8. Make Time for Your 

Family(가족과의 시간을 계획

한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사순

절 기간 동안 자녀와 특별한 시

간을 계획해본다. 가족 등산을 

하거나 특별한 점심을 약속한

다. 가족과 함께 교회봉사 혹은 

사회봉사의 시간을 활용해 보

길 권한다.

9. Give Your Money(구제 

혹은 헌금을 한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교회 혹은 

선교,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10. Forgive Other(용서한

다)

사순절은 무너진 관계를 회

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마음의 

앙금을 가둬두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1면에서 계속>

학자들은 베네수엘라를 ‘자

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

례로 본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

일수록 정치적으로 불안해지

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영

국의 경제지리학자 리처드 M. 

오티가 처음 사용했다. 이 저주

에 걸리면 석유 같은 자원 수출

로 얻은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

지 않고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이면서도 국민

의 약 90%가 빈곤 속에서 살아

간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는 

바로 그런 저주의 전형적인 예

로 통한다. 베네수엘라의 지도

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

라는 귀중한 자원을 평화와 번

영을 위해 활용하지 못했다. 따

라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

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된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 중 미국·캐나다·노르웨

이 등 일부만 용케도 ‘자원의 

저주’를 면할 수 있었다. 석유

를 대량 생산해서 수출하기 전

에 내부적으로 확고한 제도와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한 덕분

이다.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자원

의 저주’에 걸렸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방탕한 지도자들이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부를 부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부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우익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중

남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도둑

정치인과 독재자들이 금·구리·

석유 같은 천연자원에서 발생

한 부와 외국에서 제공 받은 원

조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미국의 테리 칼, 사드 더닝 

같은 정치학자는 베네수엘라

의 경우 1950년-1980년대 초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민

주주의를 지탱했다고 지적했

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 베네수

엘라 정부는 낮은 세금으로 엘

리트층의 지지를 받고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빈민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오

일 머니가 독재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권력을 잡은 정부를 

떠받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하락하

면 오일 머니가 줄어들면서 정

치가 양극화된다. 낮아진 석유 

소득을 두고 부유층과 빈곤층

이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 더구

나 그런 국가가 한 가지 수출 

상품과 극히 제한된 시장에 의

존할 경우 취약성은 더 커진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수출 

소득에서 원유 판매가 98%를 

차지했다. 또 베네수엘라가 수

출한 원유 중 거의 절반을 미국

이 사들였다. 풍부한 오일 머니 

덕분에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

그램을 도입한 베네수엘라는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향후의 석유 소득

을 담보로 얻은 거액의 차관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과 경기 후

퇴가 맞물렸다.

1974-79년 베네수엘라의 경

제성장을 이끌었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1989년 재집권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유가가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했고, 빈곤률

이 높아졌으며, 외채와 공공 부

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페

레스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시

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도입하

면서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

하고 휘발유 등 생산품의 가격 

통제를 풀었다.

이런 조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러면

서 ‘카라카소(Caracazo)’라고 

불린 민중 봉기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정치

적 위기로 이어졌다. 페레스 대

통령은 1992년 두 차례의 쿠데

타 기도에서 살아남았지만 결

국 그 다음해 공금 횡령 등의 

부패 혐의로 탄핵된 뒤 사임했

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배계층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분

열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득

세하기 시작했다. 1992년 페레

스 대통령의 축출을 노린 첫 쿠

데타 기도는 우고 차베스가 주

도했다. 당시 육군 중령이었던 

그는 자신이 “이번에는 실패했

다”고 선언했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경고였다.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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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에서 매년 2월 셋째 월

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연방공

휴일입니다. 대통령의 날이 2

월 셋째 월요일로 정하게 된 이

유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

지 워싱턴의 생일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1732년 2월 

22일에 태어났는데 그분의 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날을 정한 이유는 초대 및 2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지 워싱턴의 삶

을 돌아보고 동시에 지난 대통령들의 봉사를 기념하기 위

해서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의 대

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분들 중에서 2

분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그나마 자유로운 한 분도 국민들

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해외에서 목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들도 과감하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법이 통치하는, 그래서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

아야 하는 훌륭한 나라이든지 아니면 법을 적용하는 범위

와 대상이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여

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국가이든지 둘 중의 하

나일 것입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법을 위반

하고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현재의 상황

이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구촌에서 존경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조국으로 둔 이민자들도 자부심을 가져

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후자의 경우라면, 즉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에 의해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가 가

려지는 경우가 현재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가난하고 천

박한 후진국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내 나라’로 정하고 국

적까지 바꾸며 살아온 지 20년, 30년 혹은 40-50년이 되신 

분들, 혹은 그 이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감옥에

서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더 거

룩하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모자라는 부분

을 대법원과 국회가 함께 보충해가며 국가를 세우고 다듬

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국

가가 훌륭한 국가라기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 위에 군

림하지 못하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며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

록 제 기능을 다 해주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한 국가의 원로로 존경을 하는 정치문화가 가장 아름답

고 부럽습니다. 바른 정치문화는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가

정과 사회에서도 권위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세워갑니다. 

아버지와 직장상사의 정당한 권위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우

리 시대의 흐름에 오늘 정치권의 오염된 기류가 영향을 주

고 있음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국에도 감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국민들

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해외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

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만큼이나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을 그려봅니다. 
thechoi82@yahoo.com

[알림] 본지 1720호가 인쇄소의 실수로 재작업을 했으나 또다

시 실수가 발생, 4면과 13면이 빠지고 6면과 11면이 2번 인쇄됐

습니다. 다시 또 인쇄 작업을 한다면 배달이 너무 지연된다는 판

단 하에 일단 메일링 했으며 1720호에 인쇄되지 못한 4면과 13

면은 1721호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인쇄실수로 마지막 부분이 4

면으로 계속된 “시론” 필자(은희곤 목사)와 4면과 13면 필자들

께 깊이 사과드리며 아울러 애독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지원자격

구비서류

접수마감 2019년 5월 31일

제 출 처 

 • yesokpositive@gmail.com
 •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 청빙위원회)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pc.org

3월 10일부터 서머타임 시작3월 10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10일(주)부터 시작

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주님 고난 되짚어보는 시간의 매듭, 사순절!

‘자원의 저주’에‘부패’인재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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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

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시

험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사람을 신자라

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자가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

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

라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

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founder, 곧 ‘설립자’이시고, 또

한 믿음의 perfector, 곧 ‘완성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에

서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

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

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보

여주신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

우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

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

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험

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시험

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

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입

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가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믿

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찾

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

곤하여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보면 누

구나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무도 알아주

지 않는데 이런 수고를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

니다. 기쁨으로 했던 사역이었

는데 전과 달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BURN OUT, 영적 

탈진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탈진상태를 어떻게 이겨

내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

니다. 

첫째, 왜 이처럼 영적으로 탈

진하는 상태가 찾아오는 것일

까요? 

먼저는 영적 전쟁을 육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

에 지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

라 율법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

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

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영양제 

주사를 놔준다거나 영양식을 

먹고 푹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

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좀 쉬

어도 된다는 허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

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춰

도 된다는 허락은 하지 않고 있

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쳐죽겠는데도 

계속해서 봉사나 사역을 하라

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

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를 바라보는 일은 결코 멈추어

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지치면 그만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

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낙담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

적인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우리가 거

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반대

급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

면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

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 받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이 구제

하고 봉사하면 그 행위를 통해

서 하나님께 복 받고 사람들에

게 칭찬과 존귀를 얻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복 받고 더 칭찬과 영광을 

받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희

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

신하면서 자기 의를 증명하고

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탈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

법적인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인 순

종을 하는 사람들은 만일 누군

가 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몰

라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

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알아주

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낙담해서 하기 싫어

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앉아

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

는 자리에 앉게 되기 쉽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복음적인 순

종이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순종의 비밀이 3절

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입니다. 

먼저 ‘거역’이라는 단어는 단

순히 순종하지 않은 정도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거역’이라는 단어 ἀντιλογία는 

영어로 hostility입니다. 적대감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

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간들에게 없는 의로움을 선

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

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

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유

대의 왕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님이 탄생하실 때, 오히려 적대

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

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종교 지

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백

성들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

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

구라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귀신들린 자를 

치료하셨을 때는 귀신의 왕이

라고 모함했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하셨을 때는 그

래봤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

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

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

주를 즐기는 자라고 낙인찍었

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온

갖 조롱과 모욕과 거짓과 핍박

에 시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참

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한 모든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

다. 그리고는 다 이루셨다고 말

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

루셨다’는 말씀 안에는 그 모든 

대적자들의 악한 죄악을 다 해

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의 순종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

워하고 핍박하고 침 뱉고 조롱

하며 십자가에 못박는 모든 죄

인들을 참으시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인 순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

리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

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

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

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

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

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

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행위

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

에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날 위해 죽고 다

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

니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께 속

했다는 것을 확증해주시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죄의 세력

과 싸우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

리에게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

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에

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 믿음으로 살려면 목숨을 걸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지쳐 떨어져 나

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어떤 치명적

인 시험 앞에서 다시 육으로 돌

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반드시 먼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한

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주일마다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느라 피

곤한데 이 좋은 날, 쉬지도 못

하고 교회 가서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

이 들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영혼의 안식

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적으

로 탈진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한 주간

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

고 뉘우치고, 그런 나를 용서하

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는 그리

스도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힘입고 또 다시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죄성과 맞서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

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스도인입니다. 

주일예배는 회개를 통한 영

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며, 회개

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

어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영적 

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시험에서 무너

져 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오해나 날 향

한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때, 날 잘 알지도 모르면

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고 반대

하고 적대하는 것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21장 13절을 보면 “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

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

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

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까지 참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

이 이긴 것으로 알고 좋아했습

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

니라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

로 우리가 누군가와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

가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가 졌

다고 조롱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 주

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맘 상했을 때,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참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승

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

리에게 닥치는 오늘의 고난과 

징계를 견뎌냅시다. 우리 모두 

마침내 이 영적 싸움의 최후 승

리자가 될 것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

다.  
yedam0506@gmail.com

<1720호 시론 / 3면에서 계속>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

도 좋고 세상도 좋고 등등의 종

교혼합주의, 편의주의적 신앙이 

만연한 작금에, 그래도 말씀 듣

고 실천해보려고 했던 이들 부

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 

이 둘이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

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그

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간

절함’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

하는 나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살아있어

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경

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로 이 부부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또한 말씀

을 실천하는 삶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습

니다. 자기의 것을 드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지갑을 열지 않는 사

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나고 

자기가 드러나고 칭송받는 일에

는 지갑을 정말 아낌없이 열지

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의 나눔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

부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실천

하고파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

기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 안

에 놓여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들은 자기들이 한 사랑의 나눔

과 섬김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

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과 행

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

미요 가치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

를 버리고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나의 가진 것들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격려와 

배려가 가득한 “나의 사순절”이 

되시면 어떨까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pastor.eun@gmail.com

이지훈 목사
(아르헨티나 열린우리교회)

푸/른/초/장

(히브리서 12장 3-5절)

믿음-탈진을 이기는 능력

한창 교회의 목장이 무르익

던 시절에 각 목장들을 순차적

으로 방문했을 때마다, ‘우리 

부부는 목장 기다리는 기쁨으

로 살아요.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하

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다 이뤄졌어요. 우린 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 알 수 없어요! 뭣보다 우리 

목자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챙겨 전화해 주

시고, 기도해 주시니 힘이 납

니다!’ 자기 목자 칭찬에 담임

목사도 안중에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변을 토하는 목원

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참 따뜻했었다. 

또 다른 목장의 풍경이다. ‘

목사님! 내 평생 이런 생일 축

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꽃

다발도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

요! 집집마다 선물을 갖고 와

서 목자라고 생일 축하송을 불

러주는데 정말 몸 둘 바를…’ 

목원들 칭찬을 듣고 있자니 이 

속 좁은 목사 은근히 시샘이 

끓어올랐다.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다. 그래! 바로 이런 목장

이야! 

난 소년 시절에 아지랑이 피

워 오르는 푸른 초원의 목장 

꿈을 자주 꾸곤 했다. 파란 하

늘 뭉게  구름 아래 싱싱하게 

하늘로 치솟은 포플러 울타리 

안으로, 한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한가롭게 풀 뜯는 소떼들

과 토실토실한 양떼들... 잔잔

한 연못에 엄마랑 한가로이 물

장난하는 아기 오리들… 맨 날 

봐도 자기 식구 아니라고 마구 

달려와 덤비는 파수꾼 거위, 

꼬리 흔들며 날쌔게 달려와 반

기는 세파트는 든든한 보디가

드였다. 

세월이 흐른 뒤 주님은 나에

게 색다른 목장의 꿈을 주셨

다. 신학 훈련 마치고 강도사

가 되었다. 서울 잠실 곁 석촌 

호숫가 부근에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목사 임직을 받은 

바로 다음 첫 날 새벽이었다. 

무릎 꿇고 엎드린 깜깜한 강단

에 갑자기 눈부신 목장풍경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 꿈에 동

경하던 바로 그 목장이 내 눈

앞에 펼쳐졌다. 푸른 초장에 

끝없이 넘실대는 소떼들과 토

실토실한 양떼들을 보여주셨

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물

으셨다. 목회 길 사양하고 뱅

뱅 돌다 뒤늦게 돌아온 나에게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진정으

로 사랑하느냐?” 부끄럽고 죄

스러워 침묵하는 나에게 주님

은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 주님. 이 그림 같은 아름

다운 목장을 주시니 감사합니

다. 이 은혜, 이 부르심! 이 감

사의 눈물. 성령의 강물 따라 

끝없이 뻗어 가게 하옵소서!’ 

39세의 어린 청년은 한없는 감

사의 눈물을 깜깜한 강단에 쏟

아내고 있었다. 시간의 구름들

은 나를 송파를 떠나 드넓은 

롱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말 목

장으로 이끄셨다.    

오늘따라 훈풍까지 불어오

는 포근한 오후. 목양실 창문 

너머 넘실되는 오리 떼들이 나

를 불러 둘레 길로 나섰다. 고

즈넉한 산책길에 바스락 바스

락 소리 내는 대나무 숲길을 

걷는다. 상록수 싱싱한 전나무 

길을 지나 아늑한 언덕 위에 

몰래 숨어 사랑하다 들킨 오리 

한 쌍이 허겁지겁 날개 치며 

도망한다. 

아직은 겨울, 가벼운 옷차림

으로 둘레 길을 따라 주님과 

산책길을 나섰다. 35년 전 보

여주셨던 목장의 꿈이 눈앞에 

있음을 보며 또 다시 감격했

다. 주님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목장을 같은 목장송파의 지하

실을 떠나 30년의 시간을 따라 

토론토를 거쳐서 롱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목장에 터를 잡으

셨네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이

룰 수 없는 거대한 주님의 목

장을 주께서 일구셨네요…. 

참 나의 목자장 되신 주님! 

끝까지 풍요로운 목장 만들어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참

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

님의 양무리 잘 섬기는 꿈은 

비단 나 한사람만의 꿈이 아니

리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

양의 꿈들이다. 이제 곧 서서

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주님의 

그림 같은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오늘도 갈망한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

라”(잠27:23).  

     jykim47@gmail.com

그림 같은 예쁜 목장에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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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남편이 65세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

었는데, 회사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요? 

성경말씀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정주 권사

A: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이 육

신에서 분리되는 것을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러나 육신은 죽어 땅에 파묻히나 영혼은 천사가 와서 즉

시 하늘로 인도해 갑니다. 하늘의 천국은 히브리서 12

장 22-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라고 하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의 천사

들과 구원받은 의인의 영(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

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님의 남편은 죽어 그 영혼이 하늘의 예

루살렘, 낙원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강

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

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

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

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지

금어디 있습니까? 현재 지구 밖의 우주의 세계에 있습니

다. 그곳은 지구와 아주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

니다. 죽을 때 천사가 성도의 영혼을 순식간에 하늘의 천

국으로 인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천국에

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6절은 천상의 천년왕국과 같

은 천국의 계시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위해 죽임당한 순

교자의 영혼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환상

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암 헨드릭

슨은 이 영혼들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고난을 당하였지

만 저기 더 좋은 곳,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동안 살면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나 큰 위로입니까? 참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년동안 다

스림은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 즉 하늘의 예루

살렘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

지만 죽음 바로 후에는 이 하늘의 천국(천년왕국)의 영

광이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와 더불어 하늘에서 쉬면서 찬양하고 왕 노릇 한다는 이

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지만 영

혼은 살아서  하늘의 영광스런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말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합니

다. 둘째 사망(지옥의 불못)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둘째 부

활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정신적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육체가 살아나서 영육이 불

못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계20:14). 불신자들은 죽

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심판 때

까지 중간상태에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

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

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불꽃가운

데서 고민하나이다”(눅16: 23-24)라고 말합니다.

두 모양의 천년왕국은 지상(20:1-3)과 천국(4-6절), 

사탄의 결박과 성도의 통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

어 다스리며 왕 노릇 하고 있다는 것(계3:21절 참조)은 

계시록의 환상의 기초입니다. 바로 이점이 계시록의 천

년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한 자들은 예수 재림 때 육체로 부활(둘째 부활)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파업을 가르치는 나라

한국 신문에서 ‘고등학교 학

생들에게 파업을 가르치는 나

라’라는 뉴스를 보았다. 서울 

교육청이 공개한 교육 자료이

다.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에 대한 수업참고 자료를 만들

어 배포하고 가르치겠다는 것

이다. 그 자료의 내용을 살펴

보면 “파업이라는 단어를 들으

면 떠오르는 키워드 5개를 적

어봅시다” 등의 질문들도 있는

데,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노동

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다 한다. 

대학시절 학보사에서 일할 

때 선배들과 숨어서 학습하던 

자료에나 등장하던 내용들이 

이제는 숨기거나 감출필요 없

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전

달된다는 사실에 엄청 놀랐다. 

시대의 변했구나 하는 마음과 

삼십년 세월의 연한이 필자를 

뒷방 노인 같은 경직된 사고로 

내몰았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

기 어려운 마음도 들었다.  

일의 선후와 때

노동인권에 담겨진 항목들

이 틀린 내용인가? 아니다. 파

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

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

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의 

선후와 때를 가리지 못한 채 

홍수 날에 댐 물이 터진 것처

럼 우후죽순 격으로 모든 것을 

혁명하듯 해서는 안 될 일이

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옳

게 보여도 때의 분별이 필요하

다. 

개방된 부모들 가운데, 자녀

에게 너무 일찍 성에 대한 지

식을 세밀하게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아이가 분별력을 

가지기보다 교육과정에서 알

게 된 죄에 대한 호기심과 유

혹에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되

었다고 한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열심히 이단에 대

해 강의하고 설교하고, 타 교

회들을 비판하면서 옳음을 강

조했다고 한다. 그 결과 서로

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이

해와 관용보다는, 결과적으로 

교인상호간에 훨씬 더 많은 정

죄와 불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깨끗한 교회를 표방하면서 끝

없는 비판과 판단에 열을 올렸

더니, 교회에 죄인들은 남아있

지를 못하고 모두가 의인인 사

람들만 남아 있더라는 것이다.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

닌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맞지

만, 이것이 노사 간의 의견이 

갈릴 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결코 ‘

투쟁과 파업’이 ‘협력’보다 먼

저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

려면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유익한 공헌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충분히 

학습한 후에 대학에 가서 배워

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데 구태여 이제 막 사회를 공

부하고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

이들에게 어떻게 투쟁과 파업

부터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인

가?    

편향적인 분리의 잣대

그럼에도 이제는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과 초등학생

에게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배움에도 때가 있

지 않은가? 또한 아무리 옳음

이 정당하여도 배움에는 선후

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악을 경험하기 전

에 먼저 선과 옳음을 먼저 배

우고 학습할 경우 그 선함으로 

악을 이길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물론 파업을 선악

에 비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의 측

면, 삶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

이 되는 옳음과 정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세상

과 사람의 악함과 부정으로 나

타나는 일들을 경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편향적이고 분

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더욱 

큰 상생을 도모할 기회가 확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충분히 먼저 배운 후에 자연스

럽게 극한 파업과 투쟁을 배워

도 늦지 않을 것임에도, 일의 

선후와 때를 가리지 않는 정권

지향형의 교육방법과 투쟁은 

반드시 튼실하지 못한 열매를 

맺고 말 것이다. 왜 그렇게 되

었는가? 보수적인 청년들의 

관점을 반공교육의 탓이라고 

핑계하는 저들의 말속에서 의

도를  읽을 수 있다. 필자의 경

험칙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자

신들의 정치적 편향을 유지 보

존하기 위한 정치적 의식화의 

과정을 자라나는 어린 영혼에

도 주입시켜 소년당원에서 출

발하여 평생 당원을 만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 같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동일

한 사건을 두고서도, 각자의 

소견과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

을 한다. 심지어 공정언론이어

야 할 방송국이 생명 같은 공

적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을 주도

록 최고의 정보를 가장 객관적

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생각을 억지춘향 격

으로 끼워 맞추어 국민을 집단 

계몽시키려 한다. 사회주의 국

가 형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것이 허용된단 말인가? 

한국에서 30년 교수로 봉사

하던 분의 이야기이다. 그는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고, 보

더라도 믿지를 않는다고 한다. 

옳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이다. 공공언론도 자신의 옳음

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

신들이 생각하는 진실만을 전

한다. 이를 가리켜 사실을 호

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편향성과 왜곡

지난 삼일절에 대통령이 ‘빨

갱이’란 단어를 두고서 획정적

인 의미적용을 시도했다. 일본 

강점기 때 항일무장유격대를 

지칭한 ‘파르티잔’에서 나왔다

는 설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친일파들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과연 그것만인가? 

아주 적절하지 못한 연설이었

다. 삼일절 만세운동을 통해 

지향했던,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대동단결하여 독립을 쟁

취하고자 한 그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

나의 국민을 또 다시 찢고 편 

가르기 하는 발언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

까?

그 말들이 왜 그곳에서 필요

했을까? 자신들이 가진 사실

과 진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질

을 잃어버리더라도 상관이 없

다는 것이다. 더불어 과연 빨

갛다는 그 의미가 그것 하나뿐

인가? 아니다. 실제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소련

의 국기 색깔이 빨간 데서도 

유래했으며, 중국의 국기도 붉

은 깃발이고 공산 위성국가 대

부분의 국기도 빨간색이 주조

를 이루어서, 그 때문에 해방 

이후엔 주로 공산주의자를 지

칭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

다. 그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

게 쓰인 예가 아닌가? 

의미를 선택해서 받아들이

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대

통령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각주를 지나치게 

오용한 예에 다름 아니다. 더

군다나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 

때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 까지도, 그가 

돌보고 보호해야 될 한 국민임

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여기에 동의가 되지 못하

니, 한쪽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절

규를 내뿜게 되고 다른 쪽에서

는 열심히 자기 편 챙기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과 여유

한국사회를 보면 예전의 아

주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조금의 여유도 없다. 함께 밥

그릇 싸움을 하다가, 밥그릇을 

엎어도 저 사람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더불어 같이 

먹고 살 길이 있을 터인데, 상

호인정을 하지 않는다. ‘누가 

누가 못하나?’를 두고 경쟁하

는 것 같다. 파괴적이고 편향

적이다. 결코 미래의 성장과 

부흥을 맛볼 수 없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다. 충

분한 선과 옳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 공동의 목표와 본질을 

먼저 배워야지 거짓을 분별하

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급할 이유가 없다. 교회

나 사회공동체나 모두가 충분

히 좋은 것, 선과 의와 옳음과 

정의를 배운 후에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나라를 배워도 

늦지 않다. 가만히 두어도, 인

생은 죄와 어둠을 익숙하게 따

라갈 만큼 매우 악하기 때문이

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좋은 것을 먼저 배우고 채우십시오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3면에서 계속>

그의 말이 옳았다. 6년 뒤인 

1998년 차베스는 대통령에 출마

해 압승을 거뒀다. 차베스 대통

령은 운이 좋았다.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권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9년 세

계 경제의 대침체에 따른 하락

세가 단기간 발생했지만 전반적

으로 고유가에 따른 석유 소득

의 증가로 그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PDVSA(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의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려 권력을 

강화하고 석유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국고에 쌓을 수 있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 자금으로 

수십 가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빈민층 의료혜택과 무상 교육 

등)을 도입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세계에

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에 보조

금을 대면서 대중의 확고한 지

지를 얻었다. 그가 2002년 측근

들을 PDVSA의 요직에 임명하

자 군부에서 불만을 가진 인사

들과 급진화 된 베네수엘라 상

공회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축출하

는 데 실패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산업에 신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실하고 방

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 석유 

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다

른 수출 품목을 개발하는 노력

도 게을리 했으며 석유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하지도 못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량이 크

게 줄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으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미국

의 석유 수입원 3위를 유지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암 투병 중 

2013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마두로가 그의 권좌를 물려받았

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 시점이었다. 바로 1

년 뒤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

작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인

기도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지

난해 그는 국제 선거감시단이 

참관하지 않은 논란 많은 선거

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투표

를 보이콧하자는 운동이 벌어졌

고, 야당 후보 탄압과 개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였다.

마두로 대통령이 유가 하락 시

기에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야 하

는 것도 불운이지만 그의 석유 

산업 관리 능력도 차베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군 장성 출신인 마누엘 케

베도를 석유장관에 앉히는 등 

군부의 측근들을 석유 산업 경

영진에 발탁했다. 마두로의 부상 

이래 PDVSA 임원 다수가 숙청

됐다. 하급 직원들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통근 비용을 댈 수 

없어서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

려졌다. 설상가상 부패도 기승을 

부린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서민 중 다수도 마

두로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 

혼란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야권 지도자인 후

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

통령’으로 공식 인정했다. 과이

도 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험난한 역사를 감안하면 장기적

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현재 위

기에 처한 지도자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듯하

다. 

미래의 지도자는 국민 통합으

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자원

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래

야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얻는 

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안정

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저주’에‘부패’인재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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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

탄은 문

화적, 언

어적, 지

리적으로 

엄 청 난 

다양성을 

가진 땅

이다. 파

키스탄의 인구는 1억4천5백

만명에 달하며, 펀자비족, 파

탄족, 신디족, 우르드족 등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종족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

게 다양한 민족이 이 땅에 살

게 된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끊임없이 외부인의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

일 것이다. 드라비다족, 인도-

아리안족, 훈족, 그리스인, 스

키타이인, 아랍인, 몽골인, 페

르시아인, 아프가니족 등과 같

은 종족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종족들이다.

때로는 작은 종족집단들이 

섞여 큰 종족집단을 이루기도 

했는데, 힌드코족이 이러한 경

우에 해당한다. 힌드코족의 인

구는 4백만 정도이며 파키스

탄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

한다. 힌드코족은 본래 파키스

탄 북부의 북서개척 주에 거

주한다. 이들은 인도-아리안

계 언어로 구분되는 힌드코어

를 사용한다. 힌드코어는 크게 

두 하위 언어(북부, 남부)로 나

눠지며, 캉가니(Kaghani)를 

포함해 다수의 방언을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힌드코족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이나 문화

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삶의 모습

파키스탄 전체 땅의 사분의 

일만이 농사짓기에 적합하기

는 하지만, 농업이 국가 경제

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인구

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이들 대부분은 농부

들이다. 안타깝게도 농부가 농

업생산을 증가시킨다 해도 정

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거의 없게 만드는 소작농 제

도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늘 

낮다. 소작농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토지개혁과 누진

과세를 도입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전

된 관계용법과 비료 사용을 통

해 밀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밀 생산

의 증가로 파키스탄은 농업부

문에 있어 자급자족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식으로 쓰

이는 농산물들이 이따금씩 부

족할 때가 있다.

밀이 최대 작물이며 사탕수

수도 많이 재배한다. 쌀과 면

화는 최대 수출작물이다. 또

한, 대부분의 농부들은 염소, 

양, 소, 물소, 낙타 등과 같은 

가금들을 키운다. 그러나 가축

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제대

로 관리하지 못해 고기와 우

유 생산은 적은 편이다.

힌드코 사람들은 대체로 대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 가족 

구조는 매우 가장중심적이며 

남성 위주다. 사회에서 여성들

의 자리는 매우 부족하며, 집

안의 허드렛일을 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다.

부유한 농부와 지주나 도시

에 사는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남

의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한

다. 집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

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외출

을 할 시에는 자신을 베일로 

가려야만 한다.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인 "

푸르다(purdah)"를 지키는 집

들에는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공간이 있다. 남성의 공간인 "

마르다나(mardanah)"는 보통 

가옥의 전면에 위치해 방문자

들이 여성들의 공간을 침범하

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간인 자나나

(zananah)에서만 생활한다. 

가난한 농부들의 경우에는 여

성들이 농장 일을 도와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함께 밖에 

나가 여성이 일을 하기도 한

다.

사회조직은 사회적 계층이

나 카스트 계급보다는 혈족관

계에 의해 이뤄진다. "베라다

리"(Beradari, 남성을 통한 가

계혈통)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힌드코족은 일반적

으로 씨족 내에서 결혼을 많

이 하며 사촌간의 결혼을 선

호한다. 혈통 안에서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씨족의 원로들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로

회는 혈통의 정치적 대표기구

로도 기능을 수행한다.

신앙

파키스탄 인구가 97%가 스

스로를 무슬림이라고 고백한

다. 나머지 3%에 힌두교, 기독

교, 시크교(힌두교와 이슬람교

의 혼합종교), 불교가 포함된

다. 파키스탄 헌법은 파키스탄

이 이슬람 국가임을 명백히 규

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파키스탄 내에서 기독교인들

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힌

드코족의 99%가 무슬림이며, 

약 1%가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국민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은 35%뿐이다. 

헌법이 초등교육의 자유를 약

속하고는 있지만 교육시설과 

교사 부족으로 실제로 교육받

는 아동들은 절반 미만이다.

의료 시설, 의약품, 및 전문 

의료 인력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폐수 처리 및 배수 시설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들은 전 인구의 8% 미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과 영양실조로 인해 건강상

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힌드코족의 영적 필요 또한 

매우 많다. 현재 이 두 힌드코 

종족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

단체가 있지만 힌드코 사람들 

중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

접한 사람들은 1% 미만이다.

크리스천 교사, 의사, 간호

사, 치과의사, 인도적 구호사

업가 등이 힌드코족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

다. 힌드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선교적 노력, 

전도를 위한 자료, 헌신된 일

꾼들이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

다도 이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데

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파키스탄의 힌드코(Hindko)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美·北 핵담판 결렬…‘+α’가 달랐다

베트남 하노

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

상회담이 28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주문하며 거부했다.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됐던 ‘하노이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되면서 

남·북·미 3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기로를 맞았다. 영변 핵

시설 폐기 및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제시라

는 북한의 선제 조치와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비핵화 

‘빅딜’은 좌초됐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뚜

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당분간 공전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층 불투명해질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

하며 대화의 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하노이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소피텔 레

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

은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던 오후 1시20분 협

상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해제가 

쟁점이었다”면서 “북한은 전체적인 제재 해제

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모

든 것을 폐기할 의지가 있어 보였다”면서 “그러

나 북한은 (그 대가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제재를 완화·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

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공동

선언문은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일을 빨리 하기

보다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만

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느니, 일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 합의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우리가 뛰지 않

고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속도조절론을 거

듭 거론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비공개 핵시설 폐

기 등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측

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기자

회견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무기 체계도 빠져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

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공개 핵시설

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며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제재 해제의 기준점

을 명확히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접점을 찾

지 못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과 관

련해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 장담은 못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말했

다”고 전했다. 또 협상 결렬로 인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더 강화할 생각은 없

다”고 밝혔다.

트럼프 ‘과신’-김정은 ‘영변 과대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

과 판단 착오가 

2차 북·미 정상

회담 실패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됐

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불길한 징

후가 여럿 보였음에도 두 정상이 이를 무시하

고 회담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의 ‘협상의 기술’로 김 위원장의 

핵 포기를 받아낼 것으로 믿었다. 김 위원장 역

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의 가치를 과대평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첫날인 지난달 27

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

텔에서 김 위원장과 만찬을 하며 ‘그랜드 바긴(

일괄타결)’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을 포기하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풀어준

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능한 협

상가로서 자신이 ‘통 큰 제안(a proposal to go 

big)’을 관철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하지

만 김 위원장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는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믿음도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참

모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 아이디어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조언했다. 백악

관 참모들 사이에선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전망도 나

왔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며 두 정상이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참모들 사이에서는 트럼

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

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게도 과실이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 내놓으면 핵심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2016-2017년 도출된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5건을 해제해 달라는 

북측 제안은 실무협상 단계에서 제기됐다.

미국 측 실무진은 제재 해제가 실제로 이뤄

지면 북한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볼 것

으로 내다봤다. 낡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받는 대신 북한에 내줄 카드로는 값어치가 너

무 높았다. 미국 측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로 ‘플

러스 알파’를 줄곧 요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

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실무협상 결과 보고를 

받고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에서 돌

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

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김 위원장은) ‘플랜B’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하노이에 왔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북한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내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비밀 지하 핵시설을 여럿 

운용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만 합의하고 돌아

가면 젊은 지도자에게 속았다는 혹평을 받는

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성공회 ‘일요일 예배의무’ 규정 415년 만에 완화

영 국

(England) 성

공회가 일요일 

예배 의무 규

정을 400년 만

에 폐지했다.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성공회 총회에서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 성찬례가 이뤄져야 한다

는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앞

으로 사제들은 자신이 맡은 모든 교회가 아닌 

한 곳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 성찬례를 하면 된

다.

이는 최근 성직자와 성도 수가 줄어들며 성

직자 한 명이 많게는 10곳 넘는 교회를 담당하

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주교와 

성직자 등 230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평

신도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권석 성공회대(성서해석학) 교수는 “1990

년대부터 영국 링컨과 우스터 지역은 이미 성

직자 한 명이 10여 곳 지교회의 절반은 일요일

에, 절반은 토요일에 성찬례를 집전하고 있었

다”며 “물리적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경

우에 맞춰 교회법을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

명했다.

1604년 영국 성공회의 ‘캐논법(1604 

Canons·교회법)’ 13조에 “영국 교회의 모든 구

성원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는 조항

이 생겨난 이래로 415년 만에 의무 규정이 완

화된 셈이다. 규정 완화를 제안한 피트 브로드

벤트 영국 윌레스덴 주교는 “이번 변화는 사제

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모자’ 금지하자 학교 고발한 여고생

미국의 10대 

소녀가 교내에

서 ‘트럼프 모

자’를 쓰지 못

하게 한다며 

학교를 고소했

다.

CBS뉴스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있는 

클로비스노스 공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인 매디 뮬러가 학교 내에서 트럼프 모자를 쓰

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22일 보도

했다.

트럼프 모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

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가 새

겨진 모자다. 뮬러는 학교가 교내에서 MAGA 

모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수정헌법 1조를 위

반했다고 주장했다.

뮬러는 지난 20일 학교에서 이 모자를 쓰려

고 했으나 “교내에서는 특정 로고가 담긴 의류

는 착용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전언에 따라 해

당 모자를 쓰지 못했다.

뮬러는 “그건 그저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미

할 뿐”이라며 “애국자로서 내 나라에 자부심을 

보이려고 하는 게 어째서 부적절하냐”고 주장

했다.

학교 측은 “MAGA 모자의 착용을 금지한 것

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인 태도

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며 “단지 캠퍼스 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

교의 로고나 학교 색깔을 사용한 모자만 허용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뮬러는 “학교 색깔의 MAGA 모자를 쓸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돌

아왔다”고 주장했다.

클로비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켈리 애반

츠는 “우리가 제시하는 복장 규정의 핵심은 아

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공부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산만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

했다.

뮬러가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종

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

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

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수정헌법 1

조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온라인매체 복스는 MAGA 모자는 미국 청

소년들에게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반항의 의미

를 더 크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불출마…정계는 안 떠나”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

리 클린턴(71) 

전 국무장관이 

2020년 대선

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일 뉴욕 지역방송 ‘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

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얘기

하며, 내가 믿는 바에 대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 주지사나 시장 등 선출직 공무

원 후보 출마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뉴욕에 사는 것을 

사랑한다. 8년간 상원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클린턴 전 장

관은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말

인 2000년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정치

인으로 공식 입문했으며, 지금도 뉴욕에서 거

주하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

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후 대선에 출마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의 재도전 가능성을 잇

달아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이 남은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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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 즉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

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리

고 특별 계시, 즉 초자연적인 방법으

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

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을 알

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원

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

까이 가는 일이다. 기도는 성도들에

게 주어진 특권이다. 구원받은 성도

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하

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진 것을 인식

하고, 수시로 그에게 나아간다. 하나

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으며 다가오

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

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기도는 

공적 예배와 개인 신앙의 중심에 놓

이게 되었다.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다양한 전

통이 세워졌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에 관한 것이다. 즉, 기도의 내용과 실

천 방법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

지 들자면,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

와 입술을 열지 않는 침묵기도 사이

의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기

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하는 

의도는 동일하지만 자신의 기도 형식

이 옳다고 확신하는 만큼 다른 방법

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는 형편이다.  

초대교회에 시작된 공동 수도생활

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시하며 출발되었다. 특히 수도회를 

창건하고 규칙을 만들어 후대에 지대

한 영향을 주었던 누르시아의 베네딕

트 (Benedict of Nursia, 480-543)는 

수도사들의 경건생활을 위해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

를 정착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

는데,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소리 내어 읽었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마음에 담은 말

씀을 묵상하였다. 따로 시간을 정하

여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의

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

막으로, 성찰로 얻어진 말씀의 내용

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중

세교회 수도원의 역사는 부의 축적 

및 로마교황청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

서 생겨난 타락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시토회가 출현하여 무너진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

지만, 이전의 형태로서의 경건생활을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더

욱이 탁발수도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변화

가 되었다. 마음으로 읽는 것을 강조

하던 과거의 수도원 전통이 서서히 

사라졌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

도하던 전통을 대신하여 이성과 철학

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접근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중세교회 안에서 스콜라신학이 발

전되고 그 영역이 넓혀지면서 교회의 

전통과 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차갑고 메마른 신학에 대

한 반작용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지

만 워낙 막강한 힘을 지녔던 중세교

회를 향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던 자들 중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마음을 쏟는 자

들이 생겨났다. 영적 갈증에서 시작

된 신비주의에 입각한 기도가, 후대 

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

의 역사를 비평적으로 살펴봐야 한

다.   

관상 기도-아빌라의 테레사  

중세교회 말기에 신비주의적 체험

을 중시하였던 아빌리의 테레사

(Teraera of Avila, 1515-1582)를 소

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14세에 어거

스틴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은 신앙인

이었다. 19세가 되는 해에 수녀가 된 

후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다가 자

신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중에 

영적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병

에서 회복된 뒤 그녀는 성경과 교부

의 글을 읽는 일에 집중하였으며, 신

비한 체험과 환상을 경험한 뒤 과거

와 같은 엄격한 수도생활의 규율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수도원을 세우려

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로마교황청

의 허락을 받아 성 요셉 수녀원을 시

작으로 다수의 남, 녀 수도원을 설립

하기에 이르렀다. 

테레사의 주된 관심은 기도의 체험

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

다. 결국 그녀가 찾은 답은 이전의 묵

상기도와 다른 관상기도였다. 묵상기

도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다. 성경

을 읽고 암송하면서 사고를 통해 하

나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이다.

관상기도는 묵상과 달리 자신의 생

각을 넘어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것

을 중요시 한다. 관상기도는 관상에 

이르는 길이며, 관상이 최종 목표이

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무엇인가? 성

경에는 관상이란 용어가 없다. 그러

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흔

적을 찾는 행위에 대해 ‘자연 관상’이

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신

을 드러내신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

을 관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며, 이 신비한 일을 통해 기도자의 마

음이 정화되고 금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와 하나가 

되느냐에 있었다.  

어원적으로 관상이란 실체의 내면

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즉 관상은 

기도의 과정을 걸쳐 하나님을 만나 

그와 함께 머무르는 신비한 체험이

다. 테레사가 강조하였던 관상기도의 

여정이, 그녀가 저술한 ‘영혼의 성’에 

잘 밝혀져 있다.

가장 처음에는 입술로 기도한다. 이 

기도를 통해 자신 마음에 담겨져 있

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 

이성을 사용하는 묵상인데, 곧 이어

서 자발적으로 사랑이 우러나도록 하

게하는 정감의 기도가 따른다. 그 후

에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시작된다. 

먼저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채워진 

단순한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하게 되

면 그 다음 초자연적인 주부적

(infused) 관상 기도가 가능하게 된

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의 인식 세계

를 넘은 신비한 경지에서 기도를 드

리게 된다. 이때 정적의 기도로 전적

으로 수동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

는 것이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이 전

적으로 믿음의 주가 되심의 신비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

님을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러 침묵하

며 머무르는 경험은 곧 하나님과 하

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궁극적 목

적으로 삼고 있다.  테레사의 관상기

도는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룬다.   

관상주의 전통-동방과 서방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빌라의 

테레사의 관상기도가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니었다. 중세교회의 역사를 뒤돌

아 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

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미 14세기에 

관상주의 논쟁이 동방교회에서 벌어

진 바 있다. 그 중심에 두 사람, 즉 세

미나라 사람 발람(Barlaam of 

Seminara, 1290-1349)과 관상주의

자들의 기도법과 친숙했던 그레고리

우스 팔라마스(Gregory Palamas, 

1296-1359)가 있었다. 

두 사람간의 논쟁은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발람이 지적하는 관상주

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들이 신

성한 빛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빛이 곧 하나님 자체라고 간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빛

으로 경험하는 것과, 나아가서 그들

이 주장하는 몸의 자세와 호흡법이 

매우 신비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미 주어진 성경과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교회가 중추적으로 이 역할

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팔라마스는 발람의 지적에 

대해 신성한 빛을 경험하는 것은 능

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

하였다.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를 원

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시는 방법과 한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상을 통

해 경험하는 신령한 빛은 발람이 언

급하듯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본성

이다. 즉, 빛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신

비 속에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

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 보다는 

그의 생명력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

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공유

하고 참여하는 신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무쪼록 14세기 중반 이후 

그리스정교회는 발람이 아닌 팔라마

스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이후로 동

방교회는 서방교회와 매우 다른 신앙

의 길을 선택하여 신령한 빛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신비주의적 신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서방교회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

트(Meister Eckhart, 1260-1328)의 

신비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지만, 

그 후로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

들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

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콜라우

스 쿠자누스(Nicholas of Cusanus, 

1401-1464)이다. 그는 ‘하나님을 바

라봄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 하

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자각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지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는 에크하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

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갖

추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

은 이성적인 수고를 초월한 순수한 

신비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쿠자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으로 변형된다”는 에크하르트의 신비

주의 전통을 따랐다. 그러나 그가 교

회로부터 이단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두고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 

즉 관상을 통해 기도자가 최고의 영

적 경험인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표

현하였다. 

중세교회에 나타난 신비주의의 역

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영적 유혹

거리가 널려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상주의

자들의 주장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

만을 간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

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

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교제

를 우선순위를 삼고 지속하도록 하

라.                           

covenantcho@yahoo.com

영적갈증에서 시작된 신비주의 기도, 후대교회에 부정적 영향

관상은 기도의 과정 걸쳐 하나님 만나 머무르는 신비한 체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2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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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결론적인 관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국가에 대

해 가지는 관계는 고작해야 잠시 뿐임을 기

억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

로서 함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결코 세상은 놀랍게 개혁되고 온전하게 된

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을 위해 살고 있

으며 오직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

들이다. 그들은 국가와 그들의 정당에 대해

서 흥분되어 있다. 국가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그들은 거짓

된 낙관주의로 가득 차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젠가 지상에 눈에 보이게 나

타날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 시간도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

들 중에 한 사람인 나도 그들의 존재를 인

정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조건들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서의 삶을 어떤 한계 내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애착을 갖는 사

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개혁

되고 놀랍게 온전하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그리스도인들

은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때를 기

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국

가에 대해 가진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초

연한 것이다. 그들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속에서 길을 잃거나 그 속에 

싸잡혀 들어가 그 국가 때문에 흥분하거나 

감격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

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다투며 살 수 있

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 사랑하고 아끼면서 

참여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도 더욱 성경적

으로 성령의 인도를 좇아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6.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칼)에 대한 관

점

1)국가가 행하는 사형제도

국가는 생명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여

기서 칼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칼

이 국가의 권위의 최종적인 표지임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생명을 취

할 권세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허락하신 권세이다. 

이런 관점에 반대하여 일어난 국가들 중

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도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

떠해야 하는가? 보편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의 경우에도 사형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형반대론의 경우는 어

떠한가? 구약성경의 경우가 그 답변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죽이라고 명령

하셨다. 심지어 어떤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

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다. 물론 수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은 이런 원리에 따라 행동했

다. 여러 나라의 육군이나 해군에 매우 성

자다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어떤 이

들은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청교도 시대의 장군 올리버 크롬웰은 매

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은 ‘사람

을 죽이는 것은 항상 그릇되다’는 식의 진

술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어떻게 적응

할까? 그런 모든 계명들이 다 개인에게 주

어지고 있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개인은 왼편 뺨도 돌려대야 한다. 십

계명이나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국가가 행

하는 사형제도에 인용하는 것은 이 부분에

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칼을 사용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 칼을 가지게 되었는가? 국가가 하나

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국가

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

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롬

13:4). 국가가 그 칼을 스스로 가진 것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구약 성경 전체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생

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께

서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할 권리도 하나

님께만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살인

자의 극악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살인이 매

우 특별한 범죄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

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나 돈을 도적질하

는 것도 나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

명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

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만이 그 생명

을 취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사형판결과 같은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의

도된 것이다. 만일 그런 사형판결에 복수심

의 요소가 들어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형

판결의 목적은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니 나도 너의 생명을 취한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형 판결의 목

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자신의 생명도 박탈당해

야 함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성

과 엄숙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보통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

머니스트들이나 무신론자들인 경우가 많

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신도덕성(new 

morality)’이란 것을 위하여 과격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며 동성애를 허락하는 법률

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반적인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

정하지 않는다. 

인간들에 관한 그들의 관점은 주로 동물

적이다. 그들은 생명의 신성성과 엄숙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

가 되심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 신’에 가리워 눈이 

먼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인간주의자들로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을 내

고,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다. 

로마서 13장에서 국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4절)”는 말씀은 구약의 

교훈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구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원리

를 사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족속들에 대해

서도 강화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인은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형 판결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관자이심을 옹호하기 위함

청교도 신앙 (7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교회와 국가

예수님은 이웃사랑 하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은 자연스

럽게 되는 것만은 아닌 듯 하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

웃이 낫다고 하기도 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좋은 이웃들을 많

이 주셨다. 옛날 교회 친구, 신학교 친구 등 기쁜 일, 어려

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도 좋은 분들이어서 감사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 지도 올해로 십육년째다. 그동안 이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사 올 때 우리 집 양 옆에 살던 사람

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오른 쪽에 사는 중국아저씨네도 

왼쪽 인도부부도 참 좋은 사람들이다. 

중국 아저씨는 쓰레기가 나간 날 내가 집에 늦게 들어

오면 쓰레기통을 뒤뜰에 넣어주기도 한다. 인도 분의 아

내는 밤에 전화해서 내 차 창문이 내려진 채 있다고 알

려주기도 하고 차고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깜박 깜박 정신없는 나를 챙겨주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

웃의 고마움을 새삼 느낀 일이 있었다. 

우리 집은 아침에 주로 군고구마를 먹는다. 몇 주 전 

아침에도 차고에 있는 고구마를 가지러 갔는데 고구마 

끝이 잘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쥐가 갉아 먹은 것이었

다. 그 며칠 전 밤에 차고 문 내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늦

게야 닫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때 쥐가 들어온 것 같았

다. 아침에 누렸던 잔잔한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완

전 비상사태로 돌진하게 되었다. 

쥐를 잡으려면 우선은 차고 한 쪽에 쌓여있는 도네

이션 할 물건들부터 치워야 할 것 같았다. 옷가지 모아

둔 것 등을 차에 싣다가 보니 이곳 저곳 쥐똥 자국이 있

었다. 동네에서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심을 먹고 차에 실은 물건들을 도네이션 센터에 갖

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쥐를 처리할 덫을 사든지 하기

로 했다.   

약속시간에 맞춰서 나가려고 차를 움직이는데 차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차고 안에는 차를 긁을 것이 없는

데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앞으로 움직여도 소리가 나고 

뒤로 움직여도 소리가 났다. 내려서 살펴보니 차 엔진 옆

에 긴 철판이 끼어있었다. 도네이션 할 물건들을 정리하

다가 사용하지 않는 철제 정리장의 선반 하나가 떨어져 

차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차를 움직인 것이었다.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철판이 차체에 꽉 끼어버렸다. 

점심약속 시간은 다가와 오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

니 낭패였다. 마음이 급하니까 AAA를 부르면 된다는 생

각도 못한 채 차고에 누워서 펜치로 철을 끊어 내는 작

업을 시작했다. 

가까스로 한두 군데를 끊어서 앞부분은 빠졌지만 손

이 안 닿는 뒷부분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가까이 사시는 장로님께 SOS전화를 했다. 마침 

일을 안 나가셨다고 장로님이 달려오셔서 철판을 꺼내

주셨다. 평소에 큰오빠처럼 잘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

지만 차고 바닥에 누워서 힘들게 철판을 자르셔야 해서 

너무 죄송했다. 미안해하는 나에게 장로님은 이웃 살면

서 서로 도울 수 있으니 좋다고 하시면서 가셨다. 
<10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이웃 사촌

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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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UMC) 특별총

회에서 전통플랜(Traditional 

Plan)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 2

월 23일 부터 26일까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2019 UMC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통주의 플랜을 

438 대 384(53%와 47%)로 통

과시켰다. 

최종 결과는 전날(찬성 461, 

반대 359)보다는 찬성이 소폭 

하락했지만 53%의 지지를 얻

었다. 25일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5일 열린 총회에서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

던 ‘하나의교회 플랜’(One 

Church Plan)은 소수의견(a 

minority report)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374, 반대 

449으로 최종 부결됐다. ‘하나

의교회 플랜’ 지지자들은 소수

의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전

날(24일) 투표 결과(찬성 386, 

반대436)보다 반대표가 더 많

아졌다.

하지만 총회이후 아직 이 입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지, 아니

면 이 법을 무시하겠다고 공개

적으로 밝힌 연회들의 다이나

믹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아

직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우선 총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 늦은 시간에 대의원들은 

사법위원회에 전통주의 플랜

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

고 요구했다. 교단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

터 25일까지 일리노이주 에반

스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그 

요구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열리는 회의는 사법위원

회가 전통주의 플랜에 대해 교

단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전통주의 플랜의 패키지에는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의 지

역에 영향을 미치는 2건의 입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

은 다른 입법안은 각 연회에 동

성 결혼 및 안수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요구하는 안건과 교

단 탈회에 관한 안건이다. 

사법위원회는 청원된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을 위헌으로 판

결했는데, 이는 감독을 치리하

는 범세계적 감독위원회를 만

들자는 안건이었다. 

사법위원회가 합헌으로 판단

한 전통주의 플랜의 내용은 "자

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

언한 사람”을 “동성결혼을 하

고 살고 있거나, 동성과 동거 

중이거나, 법원에서 결혼관계

를 인정받은 사람과 자신이 동

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

람”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합헌으로 인정된 내용

은 동성결혼을 주례한 목회자

에 대한 최소 처벌을 1년간 무

보수로 목회자 자격을 정지시

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박탈하

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있는 

개렛신학대학원의 학생인 짐

바브웨에서 온 치온지 웰링톤 

목사는 이 플랜이 통과된 후, 

이번 투표가 전 세계에 퍼져 있

는 교회들 사이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투표는 비밀 투표에 의한 것이

지만 회의장에서의 투표에 관

한 발언을 통해서 투표 결과가 

지역적 차이를 반영했다는 것

은 명백하다. 

웰링턴 목사는 "이 결정은 교

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칠 것"이며 "나는 이번 투표로 

인해 전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들 사이의 관계가 이후에도 똑

같을지 확신할 수 없다.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총회가 

통과시킨 마지막 안건은 교단

을 떠나는 교회들이, 물론 제한

은 있지만, 그들의 재산을 가지

고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건의 수정판이었다. 사법위원

회는 이전 안건을 반복해서 위

헌이라고 결정했고, 이번 수정

된 안건 역시 법원의 판결을 남

겨두고 있다.

총회가 끝나기 직전, 오레

곤-아이다호 연회의 대의원인 

도나 프리차드 목사는 서부지

역총회는 변함없이 포용의 길

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

했다. 

프리차드 대의원은 "서부지

역총회는 계속해서 신학적이

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공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

전히 개방되고 포용하는 하나

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 지역총회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캐렌 올리

베토(마운틴스카이연회 주재

감독)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전

통주의 플랜 및 수정된 전통주

의 플랜을 위해 열심히 활약한 

웨슬리언약협회(WCA)의 제프 

그린웨이 목사는 통과된 이 안

건 상태로는 이 안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우려했

다. 그는 "책임성을 물을 수 있

는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좌절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UMC 한인교회연합회(

공동준비위원장 류재덕 목사, 

이철구 목사)는 총회가 마친 

다음날인 2월27일 UMC 특별

총회 결정에 환영한다며 성명

서를 발표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대의원들과 감독들이 동성애에 관

한 교회 정책에 투표를 하기 전 무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Mike DuBose, UMNS).

4월‘전통주의 플랜’합헌성 여부 판단
UMC 특별총회 전통플랜 최종결정...한인교연 환영성명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

협의회(회장 김진모)가 주관하

고 미서부 평화통일 원탁회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병만 장

로)가 주최하는 ‘2019 미주지

역 평화통일 원탁회의’가 2월 

27일 오후 5시부터 애너하임 

셰라턴파크 호텔에서 개최됐

다. 

‘평화를 품다 마음을 잇다 통

일을 열다’라는 슬로건하에 진

행된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

해 생중계된 가운데 OC평통, 

LA평통 자문위원을 비롯해 80

여 한인단체 관계자 360여명이 

다양한 주제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의 

권혜진 연구원의 사회로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한반

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외동

포사회의 역할’이라는 타이틀 

하에 △3.1운동 100주년 의미

와 미주 한인사회의 삶 △2018 

한반도 내가 뽑은 감동의 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라는 전체토론 항

목과 △한반도 분단 상황이 지

속되는 이유(평화와 통일의 걸

림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와 ‘나’의 생

활 속 실천 과제라는 주제토론 

항목을 가지고 참석자들 간에 

의견을 나눴다. 

원탁토론 시간에는 평통자문

위원을 비롯해 남가주 지역 50

여개 한인단체에서 300여명이 

한국의 원탁회의 강사들의 진

행으로 참석자들이 원탁 테이

블에 둘러 앉아 적청황록 4가

지 색상의 카드를 들어 의견을 

표시하는 신호등 토론과 개인

별 문자 투표를 활용해 주제별 

우선순위를 가리고 공통 의견

을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통해 추려진 주제

들을 가지고 토론 결과는 카톡

방을 통해 현장 투표로 집계가 

이뤄졌다. 

우선 전체 토론으로 지난해 

가장 감동적인 사건 10가지 후

보를 놓고 1인당 3개씩을 선정

한 결과 총 155명이 참여한 가

운데 1차 남북정상 판문점 회

담이 74.2%, 1차 북미정상회담 

62.6%, 평창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 32.3% 순으로 나타

났다. 

이날 평화와 통일이 염원만

큼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

해 236명의 참가자들은 △이념

의 양극화(61.4%) △분단으로 

인한 남북격차(47%) △북한의 

위협상존(46.6%) △통일논의

의 정치화(36.4%) △자국 중심

의 국제관계(36%)를 꼽았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

포 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242명의 참가자들은 △차세대 

통일 공감대 확산(43.8%) △평

화통일을 위한 동포 네트워크 

구축(42.6%) △비핵, 평화 국제 

공감대 확산(41.3%) △지속가

능한 통일정책 지지활동 전개

(40.9%) △동포사회 내의 갈등

해소(39.3%)를 꼽았다. 

토론 결과가 발표된 후 황원

균 평통미주부의장, 이병만 추

진위원장, 김점준 통일정책자

문국장이 이날 도출된 토론 결

과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반

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3개항

의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적은 종

이로 직접 비행기를 접어 날리

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우리

의 소원’을 합창하며 이날 행사

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및 도산 안

창호의 날 제정기념 뮤지컬 ‘도

산’이 3월 3일 오후 5시30분 리

버사이드에 위치한 로마린다대

학교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이날 공연을 마친 후 도산 안

창호 역할로 출연한 테너 최원

현 씨는 “너무 감격스럽고 좋

은 분들이랑 같이해서 감사하

다”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

려운 점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쁘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모

든 어려움들이 사라졌다”고 말

했다. 

최 씨는 “한사람 한사람이 한

마음 되어 도산 선생의 마음을 

본받아 준비했다. 공연이 LA는 

물론 미주와 한국에까지 열렸

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클라라김 총감독은 “공연이 

잘 마쳐져서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 뮤지컬 도산

팀이 더욱더 뻗어 나갈수 있었

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출연자들을 비롯

해 모든 스텝들이 직장이 있지

만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밤을 

새며 열심을 다해준 점 그리고 

공연 마칠 때까지 즐거운 마음

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뮤지컬 도산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제국의 교육개혁과 

해외 독립운동에 선구자로써의 

삶과 활약을 조명하고 도산 안

창호 선생의 생을 그려낸 작품

이다. 그의 삶 가운데 미주에서 

가장 활발히 활약했던 일, 그리

고 해외와 조선에서의 독립운

동 활약상을 뮤지컬의 극적인 

전개로 나타냈다.
<박준호 기자>

OC SD평통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2019 미주지역 평화통일 

원탁회의에 이병만 추진위원장이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도산안창호의 날 제

정기념 뮤지컬 도산에서 전출연진과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이념의 양극화

3.1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기념 뮤지컬 ‘도산’ 성황

OC SD평통 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원탁회의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한국 순복음교회에서 발간

되는 월간지, 플러스 인생(1월

호, 2009년, 신앙계발행, P.15)

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

한 2가지 실화가 기록되어 있

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에

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으로부터의 이메일 내용입니

다.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 

이타구아 공중병원에서 얼마 

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

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손

은 마치 기도하는 손처럼 붙

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모

에게 이 아이에게 수술이 필

요하며, 그래서 마취를 시켜

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손은 단순히 피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

입니다. 의사가 그 아이의 붙

어있는 손을 분리시켰을 때, 

아이의 손에 어떤 글자가 적

혀 있었는데, “JESUS IS 

COMING BACK(예수님은 다

시 오십니다)”이라는 것이었

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보

는 순간 울기 시작했고, 병원

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눈물

을 흘리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아이는 

수술 후 몇 시간 뒤에 천국으

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메시지 전달의 통

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타구아 지역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

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믿지 않던 사

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

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몇해전 칠레에서 

리카르도란 사람이 꿈에서 예

수님을 만났을 때, 나눴던 대

화의 내용입니다. 

“주님, 혼인잔치가 끝난다

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나

요? 저에게 천국시계를 보여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

지요? 정각이 되려면 1분이 

남았나요? 5분이 남았나요?” 

“리카르도, 천국시계에 남아

있는 시간은 없단다.” “주님, 

만약 시간이 다 되었다면, 왜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나

요?” “리카르도, 이제 남은 시

간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이 회

개하기 위해 주신 아주 적은 

은혜의 시간이란다. 이제 곧 

그 시간도 끝나가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간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제 회개하며 돌이킬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께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km에서 진도 8.9의 

강진 이 발생하면서, 약 

20m(10층 빌딩 높이)의 쓰나

미가 삽시간에 센다이시를 휩

쓸어버리는 CNN의 생중계를 

보면서, 자연재해 앞에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재인식했습

니다. 또한 반정부 시민혁명

이 튀지니를 시작으로 이집

트,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중동

도처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지

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

시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징

조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처처

에 기근과 지진, 쓰나미, 토네

이도, 화산폭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간의 싸움 등을 

보면서 말세가 되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하나

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

님의 재림과 심판을 제외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말씀대

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을 

갖고 슬기롭게 준비 하는 삶

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

다. 그 때에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즉 신자에게는 영생복

락의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부여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형벌의 지옥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

두 천국 가도록 힘써야 합니

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

가 무한정이지 않고 끝날 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 걸려 준비되었

지만, 120년 동안 회개할 시간

을 주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

리셨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

면 열려지지 않았고, 홍수심

판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

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

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마지

막으로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

만,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와 

구원의 때는 끝이 나고 멸망

과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

습니다.

목회서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BACK)

예기획(대표 황호진) 주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가 ‘

독립을 위한 꽃(Flowers for 

Independence)’이라는 주제로 

2일 오후 7시30분 지퍼홀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 비폭력 운동에 영

향을 주고 평화증진에 기여를 

한 우리 애국선열들의 독립정

신과 희생을 기리며 음악이라

는 꽃으로 그들에게 헌화하고

자 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연주

회는 오정근 예술감독을 주축

으로 소프라노 신선미, 메조소

프라노 글로리아 팔러모, 바리

톤 장상근, 피아니스트 장성과 

에스더리 씨가 출연했다. 

또 조지현 객원지휘자와 황

신애 부지휘자가 합세하며 LA

매스터 오케스트라, LA영플레

이어, LA레이디 싱어스, 밸리 

한인여성 매스터 코랄이 무대

에 올랐다. 

이날 연주회는 고향의 봄을 

다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예기획이 주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

주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출연진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음악이라는 꽃으로 애국선열에 헌화”
예기획,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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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합집회인 신유축복 대성

회가 3월 1일부터 사흘간에 걸

쳐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

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이번 회기에는 ‘성결

한 삶의 실천’을 강조했는데 

2019년 첫 번째 성회를 신유집

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한

다. 교협 45년 사상 처음으로 

신유집회를 개최하게 하셨는

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

험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

란다”고 인사하고 강사 유수양 

목사를 소개했다. 

유수양 목사(목자교회)는 첫

날 “표적과 기사”(막16:15-18)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 

회복이 이뤄지는 성회가 되기

를 바란다”며 “지금은 하나님

과 특별한 영의 양식을 먹는 시

간이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

님이 아신다. 문제 해결 받았

다, 병고침 받았다, 응답됐다, 

그러면 웃으라”며 자신이 먼저 

웃었다.

유 목사는 “희망과 비전, 꿈

을 갖고 가는 사람은 인생역전

이 된다”며 하와이에서의 간증

을 하며 “초대교회 역사가 지

금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환자

들이 고침 받고 영적 부흥이 일

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야 한다.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아야 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의 역사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믿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양 목사는 또 “육신의 병

은 완전히 고쳐야 한다”며 우

울증, 자살 미수 등을 고친 사

례를 간증했다. 유 목사는 “현

대 기독교인들은 순종의 미가 

사라졌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는 고침 받게 한다. 믿지 

못하면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

다”고 믿음은 축복임을 역설했

다. 

유수양 목사는 설교 후, 또 

집회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첫날집회는 이준성 목사 인

도로 김정길 목사 특별찬양, 인

사말씀/강사소개 정순원 목사, 

기도 권캐더린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찬양 유태웅 목

사, 설교 유수양 목사, 헌금기

도 안경순 목사, 헌금송 이광선 

집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양희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낮 집회는 이은수 목

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설교 유수양 목사(“성령의 능

력”, 행4:8), 헌금기도 김영철 

목사, 헌금송 안경순 김사라 목

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박

마이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저녁집회는 전희수 목사 인

도로 특별찬양 송금희 전도사, 

기도 마바울 목사, 찬양 뉴욕권

사선교합창단, 설교 유수양 목

사(“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

도함”, 롬8:12-17), 헌금기도 

이주익 장로, 헌금송 정지형 선

생, 광고 정대영 목사, 축도 박

수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양민석 목사 인

도로 특별찬양 양군식 장로, 기

도 김태헌 목사, 성경봉독 김재

관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유수양 목사(“하나님의 

훈련”, 신8:1-3), 헌금기도 손

성대 장로, 헌금송 신우철 송우

룡 목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

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

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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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 받으라!
뉴욕교협 신유축복 대성회, 강사 유수양 목사east

뉴욕수정교회 임직예배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 장로 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3월 17일(주일) 저녁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

다. 임직자는 장로 1명, 안수집사 3명, 권사 6명, 명예권사 2

명 등 총 12명.

▲문의: (718)467-9800 

뉴욕 센트럴교회 내적 치유 세미나 및 집회
뉴욕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가 이영희 목사(아담스카

운티 교도소 채플린)를 강사로 내적 치유 세미나 및 집회를 

갖는다. 일시는 3월 29일(금) 저녁 8시(영어권 청소년), 3월 

30일(토) 새벽 5시30분(한어권 장년) 3월 31일(주일) 오전 9

시, 11시(영어부), 오후 1시30분(한어권 장년).

▲문의: (718)352-6753

  

뉴욕만나교회 아기교실 오픈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가 4월-5월 8주간에 걸쳐 아

기교실(Me & Mommy)을 연다. 일시는 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30시분부터 정오까지. 등록비는 30달러.   

▲문의: (407)617-4071) 

미주 좋은성품 세미나
좋은나무성품학교(대표 이영숙 박사)가 주관하고 씨존(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미주 좋은성품 세미나가 오

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5회에 걸쳐 뉴욕, 뉴저지, 메릴

랜드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3월 10일(주일) 오후 1시30

분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목사) △3월 11일(월) 오전 10

시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목사) △3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뉴저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3월 

18일(월) 오전 10시메릴랜드 Rainbow Christian Learning 

Center△3월 19일(화) 오후 3시30분 메릴랜드 Rainbow 

Christian Learning Center.

▲문의: (612)803-9080

‘찬양과 영성회복’
이상목 목사(이리한인장로교회)를 강사로 하는 ‘찬양과 

영성회복(Praise & Spirituality)’이 3월 22일(금)부터 24일(

주일)까지 메릴랜드 인터내셔널사랑교회(이에스더 목사)에

서 열린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6시, 주일 오후 2시. 한편 25일(월)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목회자능력기도회가 열린다. 

▲문의: (443)966-1401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주최 신유축복 대성회 첫날 강사 유수양 목사가 설교

하고 있다.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

기 이사회가 지난 4일 저녁 플

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제 

45회기 교협예산안을 통과하

고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

이사장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

도 신철승 장로(총무이사), 성

경봉독 안인종 집사(기획이

사), 설교 정순원 목사(교협회

장), 통성기도 송윤섭 장로(기

획이사), 교협 중요활동 현황 

보고 이은수 목사(교협총무),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

됐다.

정순원 목사는 “존경받는 신

앙”(막5:22-24, 35-4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불신의 

시대에 야이로는 훌륭한 인격

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며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이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

할 때마다 엎드려 간구함으로 

응답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 36절에서 딸

이 죽었다고 했지만 계속 믿으

라 하신 주님을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할 때 절대적으

로 응답하셨다”며 “이사회가 

야이로의 신앙을 본받기 바란

다”고 말했다.

정순원 목사는 지난 3월 1일

부터 사흘간 열린 신유축복집

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기가 

불순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집회를 통해 흑자재정

으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이창종 목사(교협총무)의 식

사기도 후 회장 손성대 장로 

사회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주

열 장로(교협부회장)의 개회기

도 후 손 이사장의 개회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주기도문, 폐

회선언으로 이어졌다.

손성대 이사장은 “모든 이사

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일

기가 불순하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준 이사들에게 감사하

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인

사했다.

예산안은 수입 414,742.84달

러, 지출 414,742.82달러로 통

과됐다.

또 행사계획은 △부활절 새

벽연합예배 지역별 참여(4월 

21일) △성령화대성회 협력(5

월 10-12일) △할렐루야 복음

화대회 적극 참여 및 지원(7월 

12-14일) △임실행위원 초청

야유회(7월) △차세대를 위한 

집회(9월 6-8일) △이사회 야

유회(5월, 9월) △교협 임실행

위원회 참석 등이다.
<유원정 기자>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뉴욕노회 제 84회 정

기노회가 3월 5일 오전 10시

부터 오메가선교교회에서 열

렸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

진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홍춘식 목사 △부

노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허

윤준 목사 △부서기 이윤석 목

사 △회록서기 방정훈 목사 △

부회록서기 정인수 목사 △회

계 정성호 장로 △부회계 차상

남 장로.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

회장 문종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 설교 홍춘식 목사, 성찬

예식 집전 이규본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홍춘식 목사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수1: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은 목회

하기 힘든 시기다. 종말에 일

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

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

광이 사역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모세가 죽은 절

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

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단지 

쓰임 받을 뿐이라는 자세로 내

게 맡겨주신 양들을 데리고 요

단을 건너야 한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을 집전한 

이규본 목사는 ‘구속자이신 예

수’와 ‘하나님의 임재 체험’, ‘

예수님과 하나됨’ 등을 강조하

며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2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문

종은 목사 사회로 서기 임병순 

목사의 회원호명에 이어 개회

선언, 절차보고, 공천부 보고, 

임원개선, 서기 사무보고, 헌의 

청원문서 접수보고, 각부 보고, 

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 사

역보고, 신안건 토의로 이어졌

다.

임원개선은 공천부가 공천

한 임원들을 노회원들이 받아

들이지 않아 재공천을 했으나 

동일한 결과를 내자 무기명 투

표로 재공천을 받아들였다. 그

러나 일부 임원들이 사임의사

를 밝혀 공천부가 다시 추가 

공천했다.

뉴욕노회에는 21개 교회에 

44명의 목사와 7명의 장대 총

대가 소속돼 있다.

한편 이날 노회 후에 목사안

수식이 열려 김희태, 박화중, 

신동기, 이숙규 씨 등 4명이 목

사안수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8면에서 계속>

오후에 쥐약을 사서 차고 여

기저기에 놓고 쥐가 붙는 끈적

이도 몇 개 사서 늘어놓았다. 

두어 시간 지나서 차고에 나가

보니 그새 쥐 한마리가 끈적이

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큰 비

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겠다고 

용감하게 다가갔는데 살아서 

찍찍 거리는 쥐를 보니 불쌍

하고 무섭고 징그러워서 도무

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평

소 같으면 장로님께 도와달라

고 하겠는데 아침에도 다녀가

셨으니 도무지 다시 오시라고 

할 염치가 없었다. 차고 한구석

에 서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

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생각

난 것이 옆 집 이었다. 

전화를 받은 옆 집 남편과 아

들이 달려와서 쥐를 담아서 쓰

레기통에 넣어 주고 갔다. 아침

부터 밤까지 쥐 때문에 소동을 

떨면서 너무 고마운 장로님과 

옆집 부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경험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

을 생각하면서 나도 도움이 필

요한 이웃에게 언제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뉴욕나눔의집에서 2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

다.

회장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

도 후 시작된 회무에서는 2019

년 중심사역이 발표됐다.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

는 △회원들에게 결연아동 현

황 2회 발송 △회원들에게 납

부금 내역과 텍스 넘버 2회 발

송 △선교지 방문 △2019 후원

자의 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선교지와 방문 일정은 추후 논

의하며 후원자의 밤은 12월 첫 

주일이 될 것으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

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조상숙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합심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배려하는 자

의 복”(마7:7-12)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본문 12절은 배

려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라

는 의미다. 배려는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것인데 배려

가 잘 안 되는 것은 죄성이 있

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관계’인데, 배려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며 작은 

배려가 큰 결과를 낳게 된다. 

성경에서도 바나바, 요셉, 다윗 

등은 배려의 본을 보인 사람들

이다.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정기예배는 27일(

수) 오전 10시30분 뉴욕평화

교회(임병남 목사)에서 열린

다. 또한 4월 말에는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뉴욕방문이 

있다고 공지했다. 
<유원정 기자>

청암감리교회, 뉴욕나눔의집 방문 후원금 전달

새 노회장 홍춘식 목사, 부노회장 김성국 목사

“작은 배려가 큰 결과를 낳는다”

교협예산안 통과, 주요사업 계획 발표

KAPC 뉴욕노회 제 84회 정기노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 예배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기 이사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제 84회 정기노회 예배를 마치

고 참석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33대 전반기 정기이사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일상칼럼

지난 2월 24일 청암감리교회 차철회 목사와 제 2, 3 여선

교회 임원들이 한인 노숙인 무료 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의류품과 침구, 식품 등과 함께 후

원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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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스비전교회 권사취임 감사예배
갓스비전교회(임금빈 목사)는 권사 취임 감사예배를 10일(주

일) 오전 11시 45분에 갖는다. 이날 권사 취임은 강명선. 전영

미 집사가 취임하며 설교는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

학교 교수)가 맡는다. 

▲문의: (714)331-8919

세계기도일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는 9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세계기도일 예배를 갖는다. 

▲문의: (562)569-9133

ANC온누리교회 인싱크대학 개강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운영하는 인싱크대학 

봄 학기가 7일(목)부터 14주간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프로그램 

일정은 오전 9시에 시작해 1교시와 2교시로 구성되며 점심식사 

후 1시간동안 특별활동을 갖고 마무리 된다.

▲문의: (323)356-2167

미주장신 첫 번째 북 콘서트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첫 번째 북콘서트가 13일

(수) 오후 12시20분부터 1시10분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본교 선교학 교수인 김일권 교수이며 일정은 이상명 총

장이 축사하며 김일권 교수가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에 

대해 소개, 김루빈 교수(학생처장)과 성경속 왕조실록 저자인 

배경락 목사(전 서북교회 담임)가 서평,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저자사인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562)926-1023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

관진 목사)가 주최하고 교계 

단체와 기독언론이 후원한 삼

일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3일 

오후 4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

임 박성근 목사) 구 본당에서 1

부 예배, 2부 기념식, 3부 감사

와 축하의 순으로 진행됐다.

샘 신목사(남가주한인목사

회 직전회장) 사회로 드려진 1

부 예배는 이호우 목사(OC교

협 직전회장) 기도, 김근수(OC 

한인목사회 회장) 목사 성경봉

독, 설교 피종진 목사(대회장,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축도 한

기형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는 ‘큰 용사여’(

삿6:12)란 제목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제일 작은 자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었고 늘 하

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큰 용사

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

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시대

에 큰 용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를 위해 목사

장로부부합창단과 남가주장로

성가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어 박세헌 목사(남가주한

인목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

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국

기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애

국가 제창과 3.1여성동지회의 

선창에 따라 삼일절 노래가 울

려 퍼진 뒤 송영일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가 독립선

언서를 낭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남가주

한인목사회 김관진 회장은 대

회사를 통해 “우리는 2.8 동경

독립선언 연합 조찬기도회를 

시작으로 3.1운동 100주년 기

념행사를 통해 애국애족의 정

신을 다시 한 번 고취하고자 한

다”며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

로 사라진다는 냉엄한 교훈 앞

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

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격랑

의 파고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앞

길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하

는 중차대한 사명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조국을 위

해 기도하며 애국선열들의 나

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자”고 

강권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송정명 목

사는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과 지하성도들에게 참된 자유

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전도하며 분파와 분

열이 없는 한마음이 되어 앞으

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을 꿈

꾸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사는 권영신 

장로(대한인국민회 이사장)가, 

격려사는 김영균 장로(남가주

장로협의회 회장)가 맡았으며 

로라전 회장(LA한인회)의 축

사가 있었다.

이어진 3부는 감사와 축하의 

시간으로 피종진 목사와 권영

신 장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

으며 박세헌 목사가 목사회를 

소개한 뒤 만찬을 통해 교제하

는 시간을 가졌다.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4일 리들리(Reedley) 사적지 

방문과 기념행사로 이어졌다.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

는 특별한 해로 교계와 교민단

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개최

됐으나 행사장마다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저조한 참여율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는 모습

“애국선열 나라사랑 마음 본받자”
남가주한인목사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성서장로교회(김병용 목사)

는 3일 오후 3시 설립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

를 열었다.

김병용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균 장로의 

기도와 본 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뒤 직전 당회장 

나민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나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갈2:20)의 제목으로 “어

느 미국인으로부터 ‘당신은 거

듭난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

성서장로교회는 1969년에 태

동돼 몇 분의 성도님들과 예배

를 드렸다. 지난 50년 동안 많

은 성도들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음에 

감사한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

행하는 삶을 살아야하고 예수

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

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설립 때부터 교회

를 위해 헌신해온 3명(임진수 

장로, 한성수 한성모)에게 감

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서 장광춘 목사(KEPC 총회장)

와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목

사회 회장)가 각각 축사 하고, 

권오달 목사(미주대신 증경노

회장)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

서를 마친 뒤 기념 음악회를 

진행했다.

기념 음악회는 정지윤 목사

의 축시를 시작으로 엔젤찬양

율동단, 남성중창단, LA남성

중창단, 글로벌심포니 밴드, 

홍대선 홍영란 집사, 나민주 

목사의 클라리넷 독주와 그리

운 금강산, 윤기성 목사의 ‘내 

맘의 강물’ 등으로 음악회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

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

고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히길”
성서장로교회 설립50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성서장로교회 50주년 행사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

명 박사)는 ‘하나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교회공동체’라는 

주제로 미주장신포럼을 2월 

28일오후 7시 본교 채플실에

서 열었다.

박동식 교수(조직신학교수/

기독교인문학 디렉터) 사회로 

시작된 포럼은 이도환 목사(한

인독립장로교회 담임)가 강사

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

다. 

이도환 목사는 “신학이 대부

분 이론과 윤리중심으로 교육

되고 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중심으

로 교육된다. 그러나 사회가 

디자인시대가 됐다”라 말했다. 

이 목사는 “아파트 건축시 평

수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시

된다. 쓰레기통을 사더라도 튼

튼함보다 디자인을 볼 정도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디

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물

건 구입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미지 컬러 등이다. 5

년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보고 

산책하는 자들을 어르신들이 

한심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연

령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보

며 살아간다”며 “시대가 디자

인시대, 스타일시대, 보는 시

대가 되면서 아름다움이란 단

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귀로 들리는 

말씀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40

대 초반까지는 진리를 귀로 들

려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진리를 교회가 만들어줘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칼바르트

는 신학은 모든 학문가운데 가

장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말했

다. 성경은 놀라움으로 기쁨으

로 우리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감정이 먼저 표현

될 것이다. 신학의 시작은 인

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

한 감동 기쁨이다. 신앙적 실

천은 우리의 의무감 이전 예수

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논

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성적

인 작업은 살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

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어떤 형

태로 실천하고 표현할 때 우리

의 스타일이 된다”며 “우리가 

어떤 교회나 커뮤니티를 잘 살

펴보고 하나의 본질적 가치 붙

잡고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고 표현할 때 스

타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전해지는 미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

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교회공동체’
미주장신대 제11차 기독교인문학포럼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제11차 기독교인문학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극단 이즈키엘(

대표 전수경) 뮤지

컬 ‘마루마을’이 리

메이크 공연이 오

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Barnsdall 

G a l l e r y 

T h e a t e r ( 4 8 0 0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7)에서 

열린다. 

뮤지컬 ‘마루마을’은 2014년

도 여름, 극단 이즈키엘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 막을 올린바 

있으며 매진 기록을 세우며 커

다란 호응을 얻고 여러 번의 

앵콜 공연을 이어갔다. 

이 작품은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주제로 참

다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전했다. 마루

마을의 성공으로 이즈키엘은 

뮤지컬을 향한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됐고 일곱 번째 작품인 ‘

청년예수’를 1000여명이 조금 

넘는 다우니 시립극장 관객 앞

에서 공연하게 됐다. 

대극장 프로덕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즈키엘은 이제 1

시간 20분짜리 원작을 2시간

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한 2019

년 버전의 마루마을을 제작하

고 있다. 

주요 배우로는 디즈니랜드 

뮤지컬 ‘뮬란’에서 ‘뮬란’역으

로 활동 중인 한예랑(윤희 역)

을 비롯 이해찬(삼식 역), 뮤지

컬 ‘도산’에서 ‘도산 안창호’ 역

을 맡은 최원현(김목사 역) 씨

가 있다. 

한편 이즈키엘은 뮤지컬 ‘마

루마을’ 뮤직 비디오 제작을 

앞두고 있으며 교회나 단체 프

리뷰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프리뷰 공연을 원하는 단체는 

(213)200-9544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뮤지컬 ‘마루마을’ 타

이틀 곡 ‘사랑이라는 건’의 한

국어 버전은 https://youtu.

be/ym7UbUWhzhQ 에서 영

어 버전은 https://youtu.be/

rGd99mo_OEk 에서 그리고 

30초 티저 동영상 은 https://

youtu.be/1bJ7Cf0nqvg 에서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주최한 마커스워십 

집회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다. 

3월 1일 저녁 7시 토렌스제

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설립 40주년 행사에 맞춰 열린 

첫날 집회는 마커스워십과 원

하트미니스트리의 연합찬양팀

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한 가정의 이야기’(눅

5:25-32)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뉴먼 목사는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며 이는 아

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며 “문제는 아들

들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

다는 것”이라 언급하고 “우리

가 방황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내 아들은 영원토록 내 

아들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하

나님의 마음”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화목하기 원

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신다. 그

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며 “아버지 마음을 순종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받는 자

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커스워십 심종호 예배인도

자는 “미주에서 오랜만에 집회

를 했는데 많은 세대와 예배해

서 감사하다”며 “이 지역 아픔

과 문제들에 대해 나눌 수 있어

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니엘 뉴먼 목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

나게 되니 힘이 됐으며 연합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좋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

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현 목사는 “저희 교회가 

많이 회복돼서 지역사회와 젊

은이를 위해 예배장소를 제공

하게 돼 감사했다”며 “예배드

리는 것 자체가 감격이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

력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마커스워십 집회 둘째날(토)

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

규성 목사)에서 열렸으며 오전

에는 예배컨퍼런스도 가졌다. 

또한 셋째날인 3일(주일)은 남

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뮤지컬‘마루마을’리메이크 공연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

극단 이즈키엘, 6월 14-29일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마커스 워십 집회 성황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유학생 및 신

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강좌를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

교 도서관에 위치한 강의실에

서 구자혁 교수가 강사로 참여

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의는 △개인세무보고 △

세무보고를 위한 조건 △세무

보고와 소셜번호(SSN) △고용

과 소득에 대한 이해 △세무보

고가 주는 혜택 △신학생들에

게 적용되는 특혜 △유용한 세

무정보-크레딧카드 및 크레딧 

스코어 △질의응답 등으로 진

행됐다. 

구자혁 교수는 “소득세의 금

액은 수입에 따라 잘라지며 소

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비

율로 소득세를 낸다”며 “미국 

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고 별

도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신고서를 작성하

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

다. 

구 교수는 “부모가 유학생일

지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

났을 경우 자녀가 11학년이 되

면 세금보고를 해야 연방정부 

보조 신청서 Free Application 

f o r  F ede r a l  S t uden t 

Aid(FAFSA)를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유학생 신학생 위한 세금보고 강좌
그레이스미션대...강사 구자혁 교수

그레이스미션대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강좌에서 구

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마커스 워십 첫날 집회에서 찬양팀과 청중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

다. 사진우측하단 원은 첫날 강사로 나선 다니엘뉴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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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이틀 앞

둔 27일 일본 기독교인들이 선

조의 만행을 고백하고 사죄했

다. 한국을 찾은 이들은 지난날

의 비극을 인정하고 한·일 양

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회자와 평신도, 선교사 10

여명으로 이뤄진 일한친선선

교협력회(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 방문단은 이날 경기도 

화성 제암교회(최용 목사)를 

찾아 ‘사죄와 화해를 위한 기도

회’를 열었다. 1960년대부터 제

암교회에 사죄방문을 해온 오

야마 레이지(92) 목사는 올해

도 방문단과 함께 26일 입국했

다.

기도회에서는 3·1운동이 전

국으로 퍼지며 발생한 비극인 ‘

화성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제

암리 학살사건은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화성 지역 만세

운동에 가담한 제암리 주민 20

여명을 교회에 가둔 뒤 학살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제암리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차례로 살

해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주민

들의 장례식을 주도한 한 선교

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오야마 목사는 63년 제암교

회를 처음 방문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처음 접한 후 일본

인도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

다. “2년 뒤 대학생 10여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

갔지만 끝내 거절당했다”고 말

할 땐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문

을 잇지 못했다. 오야마 목사는 

일본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암

리 학살사건을 소개하고 제암

교회 및 제암리 화성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재건하기 위한 

모금에도 앞장섰다.

오야마 목사는 최악으로 치

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회복하

는 데 기독교인이 앞장서자고 

권면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

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는 일

본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기억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강신범 제암교회 원로목사

는 “일본 기독교인이 다녀간 

후 희생자들의 유족이 입을 열

기 시작하면서 제암리 화성 

3·1운동순국기념관이 세워졌

고 제암교회도 건강하게 거듭

날 수 있었다”며 “독립을 외쳤

다고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진 

비극은 인류 역사에 다신 일어

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두 목회자는 강대상 앞에서 

손을 맞잡았고 오야마 목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

날 화성시청에서 서철모 시장

과 면담한 뒤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로 이동해 ‘한·일

교회 협력을 위한 사죄예배’에 

함께 참석했다. 오야마 목사는 

설교에서 “일본은 한국인의 나

라와 땅, 생명과 이름 등을 빼

앗았다”며 “여러분의 조상을 

고통에 빠뜨린 데 대해 아무리 

사죄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

다”고 말했다. 오야마 목사와 

방문단은 제암교회에 이어 이

곳에서도 함께 일어나 사죄의 

의미로 허리를 굽혔다.

서울 남대문교회(손윤탁 목

사)에서도 100년 전 만행을 참

회하는 일본 목회자의 고백이 

이어졌다. 일본그리스도교회

(CCJ) 총회장 히사노 신이치로

(삿포로 고토니교회) 목사는 

이날 오후 남대문교회 삼일

(3·1)기도회를 찾아 “일본이 

한국 및 여러 아시아 나라에 

행한 침략과 억압의 역사, 저항

하는 데 게을렀던 일본교회의 

죄책을 기억한다”며 “주님 앞

에서 억압당한 이들에게 용서

를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

라고 밝혔다.

히사노 목사는 ‘일본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된 기

도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란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기

독교인으로서 양국 간 대립이 

깊어지는 장면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

다. 

CCJ는 1969년 야스쿠니신사

를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은 폐기됐지만 50년이 지난 지

금도 재추진하려는 세력이 있

다”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

고 진솔한 사죄로 화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사죄를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

은 일이라고 고백했다. 히사노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에 힘입

어 평화를 위해 단절과 대립을 

끝내고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

했다. CCJ에는 성도 1만여명, 

30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

한국교회는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

리고 선조의 순교신앙을 이어

받아 섬김과 희망의 자세로 민

족의 새로운 100년을 열기로 

했다.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

이 함께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300m 구간에서 ‘3·1운동 100

년 한국교회기념대회’를 개최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

님의 통치를 간구했다.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

석한 대회에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1910년 일

본에 강제합병 당한 대한민국

은 35년간 식민통치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국을 선진국가, 아시아 최대

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셨

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

의 해방을 위해 앞장섰듯 우리

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해 민족의 100년을 준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숙인 

탈북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

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

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게 하자”고 

당부했다.

윤보환 대회 준비위원장은 

“3·1운동은 온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민족·민중 계몽운

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거룩

한 비전운동이었다”면서 “3·1

운동의 정신과 순교신앙을 계

승해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

한 새로운 100년의 리더십을 

갖자”고 말했다. 림형석 대한

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장은 “100년 전 기독교 학교의 

기독청년들은 3·1운동이 전국

으로 확산하는 데 도화선 역할

을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풍조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음세대가 대

한민국의 의인 10명,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 우상에게 입 맞

추지 않는 7000명의 기도용사

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독

려했다.

이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소속 450여명의 대학생

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그리스

도의 계절’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기미독립

선언서 낭독 후 태극기를 흔들

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어 일한친선선교협력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 회

원들이 단상에 올라 큰절하며 

일제의 만행을 사죄했다. 오야

마 레이지 목사는 “일본은 한

국의 나라와 왕, 쌀, 토지, 여인

의 정조 등을 빼앗았고 ‘신사참

배는 국민의례이니 받아들이

라’며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교회는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주기철 목

사 등 순교자를 배출하며 신앙

을 지켰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고 고백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NCCK)는 대회

에 앞서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

회 벧엘예배당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렸다. 정동제일교회는 100년 

전 기독인 민족대표들의 명단

이 확정되고 미션스쿨 학생 지

도부에게 독립선언서가 사전 

배포된 장소다. 민족대표였던 

이필주 목사가 설교한 그 강대

상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성희 

NCCK 회장은 “‘싸우지 않고 

나라를 잃었으니 싸우지 않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란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말처럼 3·1운동

의 핵심 정신은 비폭력과 평화

정신”이라면서 “신앙 선조들도 

이 같은 기독교 정신을 붙잡고 

일경의 총칼과 폭압 앞에서 용

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한국교회는 100년 전 신앙 선

배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헌신하

며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한

다”고 당부했다.

죄책 고백 시간에 원성웅 기

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

독은 “3·1운동 100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를 세상

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고백했

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

장도 “성서의 가르침에 침묵하

고 대신 그 자리에 욕망의 십

자가를 세웠다”고 안타까워했

다.

성찬식을 인도한 이승희 예

장합동 총회장은 “3·1운동 100

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버

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눔으로 새사람이 돼 

새로운 선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에선 장애인 이

주노동자 여성 청년 경제정의 

생태 한반도평화 세계평화 등 

주제별로 사역자들이 기도문

을 낭독하고 이를 교단 총회장

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명숙 서산농아교회 목사는 

수화를 통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고 동행자가 음성으로 기

도문을 낭독해 숙연케 했다. 

서울 신촌지역 교회들은 창

천감리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100년 

전 3·1 운동은 기독교와 천도

교, 불교의 연합으로 민족의 세

계관을 세계로 확장한 세계사

적 평화운동이었다”면서 “당시

를 추억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100년 전의 기상을 회복해 소

중한 조국을 아끼고 지키자”고 

권면했다. 대신감리교회 대현

장로교회 신촌성결교회 신촌

장로교회 창천감리교회 등 신

촌지역 5개 교회는 1984년부

터 매년 3월 1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본교회, 과거사에 무릎 꿇고...그날 만세 함성, 평화염원 기도로…
일한친선선교협력회 화성 제암교회 방문3·1운동 100주년, 교계 힘모아 뜻 깊은 기념예배

3·1운동이 추구했던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통일

을 염원하는 예배가 열렸다. 예

배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3·1운

동이 처음 일어난 탑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

실ㆍ공동대표 배종석ㆍ정병

오ㆍ정현구)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 구리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 등 복음주의단체 

20여개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

어람홀에서 ‘3·1운동 100주년 

개신교 기념예배’를 열었다.

예배에 앞서서 3·1운동 희생

자와 피해자를 위한 침묵기도

가 이어졌다. 예배를 인도한 김

정태 사랑누리교회 목사는 

“100년 전 3·1운동에는 220만

여명이 참가해 7500여명이 사

망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이

들을 위한 침묵 기도를 하자”

고 권했다. 예배에 참석한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1분여간 두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뜻을 기

렸다.

“평화가 이어져 한반도 통일까지”
기윤실·복음주의 교회들 ‘3·1운동 100주년기억 기독인연합’ 예배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

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

역개정판’ 성경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성경의 번역본도 저작권 보호

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

정되면 공예배에선 더 이상 바

른성경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

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신학

적 노선에 반발해 자체 번역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신구약 

학자 및 국문학자 등 40명이 

참여해 2008년 9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을 출간했다.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 교

단이 이를 예배용 성경으로 채

택했다. 예장합동에서도 강단

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헌의안

이 총회에 올라왔으나 기각됐

다. 대한성서공회는 예장합동

으로부터 개역개정판과 바른

성경의 차이점에 대한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면서 바른성경

의 표절을 인지했다. 2014년 7

월 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 김

태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

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

기했다. 한국성경공회는 개역

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 의거

해 맞춤법, 어휘 등을 수정 변

경한 것이라 저작권 보호를 받

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맞

섰다. 재판은 5년 넘게 진행됐

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

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

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

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

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

여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

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경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

되기 때문에 기존 번역의 제한

적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번역을 

목표로 할 경우 같은 본문이라

도 번역마다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바른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저작권 침해”
“성경번역본도 저작권 보호대상, 오역까지 답습…”



기관지 혈관 손상으로 객혈이 일어나기도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

온다면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몹시 놀랄 것이다. 

객혈의 원인은 폐암이나 결핵

과 같이 심각한 폐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갔거나 감기 후에 오는 기

관지염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객혈이 생길 수 있다. 또 기관

지 확장증과 같이 평소 가지고 

있던 폐 질환 때문에 피가 나

올 수도 있다. 

- 옷가게를 하는 50대 중반

의 남성인 박 씨는 일주일 전

부터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아왔다. 약 2

주 전부터 감기를 앓아왔던 박 

씨는 감기증상은 거의 다 나았

는데 기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가 일주일 전부터는 붉은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열이 나거나 숨이 찬 증상은 

없었다. 박 씨는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앓았고 이 때문에 9

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완치되

었다. 정기 건강검진 때마다 

엑스레이 검사상 폐에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

지만 이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

편한 적은 없었다. 현재 복용

하는 약은 없었지만 평소에 감

기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전 없

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해 왔

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

고 술도 마시지 않는 독실한 

종교인이었다. 의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흉부 엑

스선 검사상 결핵 후유증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폐 기

능 검사상 폐기능이 조금 감소

해 있었다. 박 씨는 기관지 확

장증으로 인한 기관지 내출혈

로 잠정 진단받고 가래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항생

제 치료에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폐 단층촬영 검

사를 해보니 폐 우측 상엽에 

심한 기관지 확장증이 보였다. 

가래 검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발견

되어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야 

했다. 일주일 후 박 씨의 증상

은 호전되었고 객혈은 없었다. 

기 관 지  확 장 증

(Bronchiectasis)이란 만성 폐 

질환의 일종으로 기관지염, 폐

렴이나 폐결핵 등을 앓은 후 

기관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감기나 폐렴 

등의 염증 반응이 폐에 생기면 

정상적인 기관지는 가래를 쉽

게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데 반

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면 

이를 배출해내는 능력이 감소

해서 쉽게 폐렴이나 농양이 생

길 수 있고 기관지 혈관을 손

상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

다. 기관지 확장증을 앓는 경

우는 감기 후에도 쉽게 폐렴으

로 진행하거나 객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평상시에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서 자주 폐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적절한 감염 치료와 지

속적으로 객담을 배출해주는 

것이 좋다. 적절한 치료로도 

염증이나 객혈이 호전되지 않

는 경우는 증상이 심한 부위만 

잘라내는 폐엽절제술이 필요

하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www.chpress.net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

금년은 3.1 독립운동이 일어

난 지 100주년이 된 해이다. 

그간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

과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

서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남북으로 잘리고 말

았다. 이념적 대립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은 낳았다. 포

화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선

조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풀뿌리를 뜯어 먹

으며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우리 조국은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이제 우리 한국은 국력 12

권 안에 들어 있는 선진나라

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서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

다. 한민족 독립은 아직 미완

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흑암

의 권세 속에 있고 남북은 여

전히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끼리의 힘을 소

진하지 말고 한걸음씩 통일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3.1운동이 남긴 정신이다.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시간의 열차(Time Machine)

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 때의 거친 숨소리, 만

세 삼창이 들리는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선열들의 

결기가 느껴지는가?

1. 역사적 배경   

일본 왜구(倭寇)들은 1592

년에서 1598년 까지 임진왜란

(壬辰倭亂)을 일으켰다. 저들

은 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살상하며 한반도를 쑥대밭으

로 만들었다. 1895년에는 조

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

군의 암살단에 의해 시해(弑

害)되었다. 일제는 1905년 11

월에는 을사늑약을 통해 우리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듬해 2

월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행

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았

다. 1907년에는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폐위시켰

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에 국권을 빼앗았다. 

폭력에 의해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언론, 결사, 집회의 자

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

탈했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

국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뿐

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였다. 도대체 일제가 무

슨 권한으로 우리 민족과 국

가를 이렇게 수탈하며 압살해

왔단 말인가?

2. 삼일운동의 거사    

1919년 1월 21일에 고종황

제께서 승하하셨다. 사람들 귓

전에는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그렇지 않아

도 울분이 차 있었는데 그 소

문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마침내 거사는 3월 1

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

관과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

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되

었다. 그 뒤 1년여에 걸쳐 우

리나라 안과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까지 확산된 거족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

다. 삼일운동의 민족대표 33

인은 기독교도 16명, 천도교

도 15명, 불교도 2명이었다. 

기독교 인사 16명을 직분별로 

보면 목사 10명, 장로 2명, 전

도사 3명, 집사 1명이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

혈사’에 의하면, 1919년 3월 1

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 

독립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23,098명, 피검자 46,948명, 

사망자 7 ,509명,  부상자 

15,961명, 가옥파괴 715동, 교

회당 파괴 47개소였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남북한 1,600

만 명 중 약1.3%에 해당되는 

20만-22만 정도였다. 이에 비

해 1919년 4월말까지 투옥된 

기독교인은 2,120명으로 불교, 

천도교, 유교도의 총수 1,556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의 운동량은, 주동 세력 면에

서 25-38%, 체포· 투옥면에

서 17-22%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3.1운동

에 서  기 독 교 인 은  대 략 

20-30%로 계량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

는가? 극히 소수의 한민족 크

리스천들이 3.1운동을 주도했

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유관순 (柳寬順)열사의 

기도   

삼일운동의 대표적인 사람

은 류관순 열사이다. 그녀는 

1916년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

으로 이화학당 초등부 3학년

에 편입했다. 1919년에는 이

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하였다. 

그녀는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가 체포되었다. 결국 일제의 

가혹행위로 인해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

망했다. 열사의 기도문은 다음

과 같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

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

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

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

했습니다. 원수 왜(倭)를 물리

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

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

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

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선교사들의 역할   

삼일운동 당시 주한 외국 선

교사들은 로마가톨릭의 54명

을 포함하여 400여 명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친일적 인사

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정교

분리론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

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전개되면서 저들은 일제의 폭

력을 목도하며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날조된 105인 사

건 이후 “만행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No neutrality 

for brutality)”고 했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이런 인식은 

더욱 심화된다. 

시위자를 돕던 마펫(S. A. 

Moffett)은 일제의 만행이 훈

족처럼 잔인하다고 비난하였

다. 모우리(E. M. Mowry)는 

독립선언서를 영역하고 피신

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죄

명으로 6개월간 투옥과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캐나다장로

교회는 1919년 6월의 총회에

서 일본의 야만적 고문에 강

경한 반대를 결의하였다. 원한

경(H. H. Underwood)은 제암

리교회 방화 살인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일제의 만

행을 폭로하여 그 사진이 미

국 하원 의회록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YMCA의 질레트

(Gillett, 吉禮泰)도 시위 사실

을 영국에 알렸다가 조선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만세운

동에 대한 실상과 일제의 만

행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고발

함으로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

다.   

5. 3.1운동의 영향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

가 한국을 강점한 후 강요된 

포학한 무단식민통치로, 실의

와 좌절 속에 빠져 있던 한국

민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새

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불어넣

어 주었다. 그해 4월 11일 상

하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으로서 국민주

권정부가 일어나고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형

성되었다. 또한 삼일운동에 참

여했던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고조되어 국내 민족운동 기반

이 강해졌고, 국산품애용, 근

검, 절재운동, 계몽운동 등으

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삼일운

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인 

무단정치의 한계를 깨닫게 해

주어 비록 가식적 측면이 없

지 않지만 문화정치로 전환하

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 해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중국의 5.4 운동 

그리고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 역시 영

국에 의해 투옥되었을 때 딸

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내는 편

지에 3.1운동과 유관순 열사

를 찬양하며 이들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맺음 말

삼일운동은 기독교와 민족

주의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기독교적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형성하게 되

었다. 기독교 신앙이 정의·자

유·평화에 기초한 하나님 나

라의 건설과 확대에 둘 수 있

다면, 민족적 양심은 자주·평

등·해방을 목표로 한 독립국

가· 민족자주의 건설에 있었

다. 우리는 3.1운동에 참여한 

선진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신앙과 나라 사랑을 일치시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모

세·삼손·다윗·다니엘의 노선

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올바

른 신앙이란 민족과 국가 사

랑을 수반한다. 우리는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실의 문제

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는 비극의 상

징이다. 어언 70년이 흘렀다.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아니 했다. 이번 100주년

이 된 3.1절을 맞이하면서 우

리 한민족 크리스천들은 자아

와, 가정과, 교회의 담을 넘어 

조국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선열들의 숨결과 신앙과 행동

을 본 받아야 한다. 유관순 열

사의 기도소리가 귓전을 때리

지 않는가?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11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적 시각에서 본 3.1운동

3.1 운동은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는 민족적 궐기였다.

당시 1.3% 밖에 안된 크리스천들이었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결기 있게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건강 길라잡이

기관지 확장증 

이영직
내과전문의

좌파의 화려한 컴백이 보인다!
<1720호 / 2면에서 계속>

최근 정부들이 어떤 정책입

안자들의 예상보다 큰 돈을 빌

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무제한 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돌팔이 의사의 진단이

다.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도 그릇된 결론에 도

달한다. 이들은 민간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

는 방안으로 세수중립탄소세

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중앙

집권형 계획과 그린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예산지출을 지지

한다.

이들의 “민주화”된 경제의 

비전은 규제력을 집중화하기

보다는 확산시키는데 있다. 지

역주의를 지지하는 본지(이코

노미스트)에게도 어느 정도 매

력 있는 비전이기는 하지만, 지

역주의의 전제조건은 투명성

과 책임성이다. 

코빈의 주장대로 영국의 상

하수도 시설이 다시 국유화된

다면 지역 민주주의의 좋은 예

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

렵다. 미국에서도 지역 권한의 

강화는 종종 외부인의 배제와 

님비현상(NIMBY, 공공의 이

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

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쓰

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

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

소, 임대주택과 같이 많은 주민

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

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

적인 현상을 말한다)과 같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관

료주의는 어떤 레벨에서도 특

수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강화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

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위임은 

자유시장에서의 개개인에 대

한 위임이다.

신 좌파의 민주화 열망은 기

업에까지 적용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기업의 주식

을 노동자들이 나눠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독일과 같은 나

라에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계화

로 인한 원격 조종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변화

를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은 곧 경제가 경직화되

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동성

이 떨어지는 것은 곧 경제적 기

회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으로, 국가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변화로부터 보호하

기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일자리가 아

닌 노동자들을 정책의 포커스

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재분배

에 집착하기보다 지대추구를 

줄이고 교육을 개선하고 경쟁

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

다. 

기후변화는 시장의 장치와 

공적투자를 함께 사용할 때 해

결될 수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

의가 현 상황에 신선한 도전장

을 내미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구시대의 사회주의와 마찬

가지로, 집단의 행동은 부패할 

수 없다는 믿음과 개개인의 활

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심으로 

얼룩져있다. 정말로 리버럴이

라면 이에 반대해야 할 것이

다!

글로벌한인뉴

욕여성목회자연

합회(회장 심화

자 목사)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뉴욕순복음

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제 27

차 어머니기도회

를 열었다.

1부 예배는 심

화자 목사 인도로 기도 김사라 

목사, 성경봉독 정드보라 권사, 

특송 오카니나연주, 설교 최근

선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

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

금기도 조문자 목사,  선교보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전희수 목

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근선 목사는 “예수님이 아

는 사람”(요10:27-29)이란 제

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

하는 사람이 돼야하며 예수님

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책 성

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라며 

“2019년이 벌써 2월도 다 지나

고 있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하

는 어머니들이 될 때 예수님이 

아는 어머니들이 돼 모든 기도

의 제목이 응답받는 한해가 되

기를 바란다”며 성경통독에 도

전을 줬다.

합심기도는 안경순 목사 인

도로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

해 △조국과 미국을 위해 △글

로벌연합 글로벌뉴욕의 확장

을 위해 △회장단과 임원 및 

모든 회원목사들의 가정과 자

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어머

니들의 제목기도를 놓고 뜨겁

게 기도했다. 

선교보고에서 권캐더린 목

사는 중남미 4개국 어머니기도

회가 시작됨을 보고했다. 특별

히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

까지 전희수 목사와 함께 엘살

바도르,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

해 어머니기도회를 세우고 현

지 어머니기도회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보고했다.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을 심

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

육하는 어머니들로 변화시키

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머니기

도회는 현재 니카라과,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4개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다. 한편 

3월 중순에는 스코틀랜드(회장 

김영란 선교사)에서 시작될 유

럽어머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 28차 어머니기도회

는 3월 20일에, 29차 어머니기

도회는 4월 17일 콜롬비아 회

장 김혜정 선교사를 강사로 초

청한다. 
<기사제공: 글로벌한인뉴욕여목연>

중남미 4개국에 이어 유럽 지부 설립
글로벌한인뉴욕여목연 제 27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제 27차 어머니기

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토론토, 메릴랜드, 시카

고,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뉴욕에서 참여한 83명의 단

기팀과 15가정의 니카라과 

선교사들이 함께 섬긴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마친 

소감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니카라과 사태로 인하여 가

장 아픔을 당한 마사야주와 

까라소주에서 거행된 이번 

전도대회는 첫 날인 22일 

까라소주에서 10,000명 회

집에 317명이, 둘째 날인 마

사야주에서 11,000여명 회

집에 248명이 주님을 구주

로 영접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니카라

과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이

번 대회까지 모두 10번의 

전도대회를 주최한 해외한

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의 선교 열정에 더하여 지

난해 출범한 니카라과복음

화선교회(Nicaragua para 

Cristo Mission-NPCM) 주

관으로 거행된 2019 니카라

과 전도대회는 마사야주, 까

라소주를 향하신 우리 하나

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대회

였습니다.

교회와 선교회를 넘어서

서 모두 8개조로 편성된 단

기팀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One Team으로 교사강습회, 

개인전도, 중보기도, 치과사

역, 침술사역, 안경사역, 미

용사역, 네일사역, 어린이사

역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을 보여주자는 작은 몸짓들

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

에도 전도대회장 입구에 서

서 물밀듯 밀려오는 참가자

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감동

이 이어졌습니다.

전도대회 주강사인 김종

훈 목사(니카라과복음화선

교회장)의 메시지와 그리스

도에게로 초청하는 시간에

도 함께 뜨거운 영접 기도

와 함께 저들의 삶을 축복

하는 단기팀과 선교사들의 

기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전도

대회에도 이틀 동안 연 450

대의 버스가 동원되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전도대회를 기다리는 니카

라과 현지인들과 돌아가서 

열심히 1년간 준비해서 내

년에도 무조건 참가하겠다

는 다짐들이 단기팀의 고백

입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

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2019 니카라과 전도대회

를 통하여 니카라과를 향하

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한 자락이나마 대하는 은혜

와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Carazo para Cristo” 

“Masaya para Cristo” 

“Nicaragua para Cristo”
이동홍 선교사

missionnica21@gmail.com

2019년도 첫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앎

이니라”(고린도전서 15장 58

절).

나라 안팎이 온통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보고 있었는데 결렬소식이 

들리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

과 기대만으로는 결코 한반도

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주

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

셔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

면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스와티니(구 스와지랜드)에

서 금년도 첫 소식을 드립니

다.

한국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

서 새로운 봄의 기운들이 움

트기 시작할 때인데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한다

는 점이 안타깝지만 주께서 

주실 강건함과 평강으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이곳 에스와티니도 이제 여

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듭

니다. 이번 여름은 비도, 바람

도, 천둥번개도 그리고 우박

도 자주 내린 좀 특이한 여름

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

가겠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나라 형편이지만 풍성

한 가을의 수확으로 인해 마

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

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우리들의 생각으로

는 다 잘 될 것으로 믿고 시작

한 의대개설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여 오랜 기다림의 시간

들을 보내면서, 우리 생각과 

뜻과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과 

생각과 뜻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독대학

교의 새로운 팀과 다시 시작

한 이 일이 주의 시간과 뜻에 

부합한 일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5년 전과 달리 우

리는 잘 돕기만 하면 되는 입

장이라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매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나날이

기를 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와티니의 부족한 의료

현실을 돕기 위한 전문의 초

청사역은 지난 1월 13일 충남

대병원 나명훈교수팀(흉부외

과)의 방문으로 금년도 사역

이 시작되었는데, 나교수님 

팀은 금년이 3번째로 방문하

여 섬겨 주셨습니다. 예정된 6

차례의 흉부외과학회 팀의 방

문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구정

을 기해서 3번째 방문하신 대

전 배사랑내과 이승민 원장님

(소화기내과)이 위, 대장 내시

경으로, 또 초창기부터 시작

하여 금년에 4번째 방문하신 

전희재 원장님(흉부외과) 윤

명희 교수님(부산대 이식외

과) 부부팀이 혈관수술과 금

년에 처음 시도한 하지정맥류

수술로, 참으로 열심히 섬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수고를 후히 갚아주시기를 기

도합니다.

3월 3일에는 비뇨기과학회 

파견으로 금년도 첫 팀인 추

민수 교수님(동탄성심병원), 

심명선 교수님(안양성심병원)

팀이 방문하여서 망까야네 정

부병원에서, 주로 성인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수술을 담당

하실 텐데 잘 준비되고 잘 진

행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3월 24일에는 원주연세

의대 김희만 교수님(소화기내

과)이 방문하셔서 3주간 제반 

환자들의 진료와 현지 의료진

에 대한 내시경 교육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 주에는 금년도 2번

째 흉부외과학회 파견팀으로 

임청 교수님(분당서울대병

원), 박찬혁 간호사팀이 방문

하여 이곳의 정부병원들에서 

준비된 환자들을 수술하고 또 

몇 가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자문 및 수술도 담당할 것입

니다. 잘 준비되고 좋은 결과

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초음파학회와

의 협력문제, 소아외과분야 

및 성형외과분야 수술 문제, 

피부과분야나 통증치료분야 

등 각 분야별로 함께 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원계획

이 잘 세워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부터 우리들과 함께 

한 한국의 NGO인 The Right 

Hands와의 협력사역인 시골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대

한 위생팩 지원사업과 빈곤가

정 아동급식 지원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언제나 우리

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간다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꾸준

하게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부

족하지만 사역을 잘 감당하기

를 소망합니다. 1, 2월에는 6

분(김상희, 정연택, 나명훈, 윤

완규, 오혜영, 김미리)이 특별

후원으로 또는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다시 함께 해 주

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공급회사

인 Integra에서 대한흉부외과

학회를 통해서 혈관수술에 필

요한 기구 1세트(이천만원 상

당)을 기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여기에 최

소 2세트는 준비되었기에 오

시는 팀들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

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

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

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1. 필요한 장, 단기 동역자

들을 보내주시기를

2.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

며 순종할 수 있도록

3. 새롭게 시작한 국회의원

들과 내각이 국민들의 고충을 

잘 듣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

도록

4.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

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님

만을 바라보고 잘 감당해 나

가시도록

sykim@cnu.ac.kr

2019년 3월 9일 토요일www.chpress.net1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선   교

남미아태아대학원(강성철 선

교사)은 한국기독교가정상담

협회(이사장 정한교, 회장 오태

균 박사)를 유치해 지난 2월 25

일부터 3월1일까지 한인제일

침례교회(장호경 목사)에서 제 

8차 해외 기독교상담 교육 및 

자격고시를 실시하고 11명의 

졸업자들을 배출했다. 

아침 일찍부터 황혼 저녁까

지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시험

을 치렀는데 기독교 가정상담

학, 발달심리학, 위기상담학, 가

정상담학 등을 오태균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강의를 한 후 고

시를 치렀다. 

동 협회 정한교 이사장은 보

이졍 슈하스까리아에서 부부 

및 자녀들을 초청, 식사를 나누

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정상담

사(민간 2급) 자격증을 수여하

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앞으로 

중남미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리더

들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상담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

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

다.
<기사제공: 남미아태아대학원>

제8차 해외 기독교상담 교육 및 자격고시 실시
남미아태아대학원, 한국기독교가정상담협 유치...11명 졸업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교 편지  

니카라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에스와티니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

주년 기념 범동포 연합기념식

이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주

관으로 3월 1일 오전 11시 남

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스티브강 LA한인회 부회장

과 넨시윤 Asians in LA 

Media 대표 사회로 시작된 기

념식은 국민의례, 한기형 목사

(남가주교협회장) 기도, 이연

주 회장(미주 3.1여성동지회) 

3.1독립선언서 낭독 로라전 

LA한인회장 대회사, 김완중 

LA총영사 경축사(문재인 대통

령 경축사 대독), 김동국 명예

대회장 기념사로 이어졌다. 

이어 장숙남 국가보훈처 혁

신행정담당관, 랄프안(도산 안

창호 선생 3남), 최석호 가주하

원의원, 서영석 미주평통 LA

협의회 회장이 축사했고 손아

영 어바인고등학교 12학년 학

생이 차세대 대표로 축사했다. 

이어서 테너 최원현 씨가 축

가를 불렀으며 권영신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및 총

괄준비위원장과 로라전 회장

이 미주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LA팝스코랄, 미

주3.1여성합창단, 코행가 소년

소녀 합창단 연합합창단(지휘 

최원현)이 3.1절 노래를 부른 

뒤 모든 참석자들이 단상에서 

만세삼창을 부르고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부부갈등이나 인간관

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현재 LA카운티 정신건강국

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통

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은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최근 도입된 LA 정신건강국

의 PEI(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 중 하

나인 스텝케어(Stepped Care)

는 수혜 조건이 대폭 완화돼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됐다. 

본 프로그램은 연령, 신분, 

인종, 보험유무에 상관없이 삶

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서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관

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자들이 

6-8개월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정신과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다른 PEI 프로그램 중 하

나인 시킹 세이프티(Seeking 

Safety)는 메디컬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라우마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장 18

개월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A 정신건강국의 ISM 프로

그램은 LA와 인근지역에 거주

하는 21세 이상 한인계 성인 

중 메디컬이 있거나 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사람에

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밖

에도 최저소득층을 위한 프로

보노 무료 상담 서비스 및 무

보험자들을 위한 셀프 페이

(Self-pay) 상담도 소득에 따

라 차등해서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캘 리 포 니 아 신 학 대 학 원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l Grad) 남가

주 한인동문회 정기 모임이 3

월 3일 오후4시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예심교회(담임 정찬군 

목사)에서 개최됐다. 

동문회장 박종승 목사의 인

도로 드려진 1부 개회예배에

서 동문회 고문으로 위촉된 

박대근 목사(전 재미고신 총

회장)는 “시대가 필요한 사

람”(역대하12:32)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

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로

서 무엇보다 현 시대를 분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아

울러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

대와 현실을 분별하며 직시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영적 지도

자가 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2부 순서인 회무처리에서는 

회칙 통과와 금년도 사업계획

으로 △동문회 주최 세미나 

△동문 회보발행 △모교발전

을 위한 협력 등의 안건을 가

결한 후 통성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동문회 주최로 금년 

10월 18일-19일, 이틀간에 걸

쳐 미국동문들과 한국동문들

이 함께하는 개교50주년 기념 

총동문회 모임과 세미나가 개

최될 예정이다. 

본교는 1969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6천여명의 졸업

생들을 배출했으며 TRACS(

전미기독대학협의회) 정회원

으로도 가입돼있다.

▲ 한 인 동 문 회  연 락 처 : 

(714)336-1514 박종승 목사
<기사제공: 캘리포니아신학

대학원 남가주한인동문회>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범동포 연합기념식에서 참석

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무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남가주한인동문회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주관 범동포 연합

부부갈등, 인간관계, 분노조절...
세미나, 회보발행 등 사업계획 발표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무료 지원
캘리포니아신대원 남가주한인동문회 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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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또 감독은 이리들을 분별해 책망하고 권징

해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합니다. 어떤 종류

의 일들이 생깁니까? 첫째, 거짓말하는 자(10)

가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하

는 거짓과 외식은 남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하

게 합니다. 진리의 집에서 거짓이 세력을 얻으

면 이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어

떤 거짓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살펴 바로 잡

아야합니다. 둘째, 더러운 이를 구하는 자(10)

가 생깁니다. 거짓은 탐욕의 열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일

을 합니다. 참된 교훈은 언제나 언약 위에 세워

진 가정을 존중하며 세웁니다. 셋째, 헛된 신화

에 집착하는 자가 생깁니다(14-16). 이 거짓은 

전염병처럼 퍼져 양심을 더럽히고 외식자가 되

게 합니다. 

감독의 자격조항(II)(딛1:10-16)찬33장화

그래서 사도는 장로(목사)를 세우는 일에 어

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목사

는 교회를 진리의 터가 되게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다뤘습니다. 

목사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합니까? 첫째, 원

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6). 관계

생활의 기본인 가정에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신실함과 순종함을 가져야합니

다. 둘째, 하나님의 청지기의식을 가져야합니

다(7). 관계생활의 모든 방면에 주인의식보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주인되심을 항상 

인정해야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균형을 가지

며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모든 은혜의 그릇이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

행을 좋아해야 합니다(8-9). 교회의 감독은 섬

기는 자가 돼야합니다. 

감독의 자격조항(I)(딛1:6)찬23장월

이런 생활은 가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온 교

회에 그대로 적용돼야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

당한 삶이 각 연령마다 나타나야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인 남녀가 해야 할일이 무엇

입니까? 첫째,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함,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해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6가지 조항(딤전6:11)에 더

해진 이유는 모든 교회는 경건의 열매로 성숙

해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하기 때문입니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

로 나타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가

진 장로가 교회의 기둥이 돼야합니다. 둘째, 늙

은 여자는 앞선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빠지기 

쉬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거룩한 행실

을 지녀야 하며 남을 해하는 험담을 금하고 술

에 취하지 말아야합니다. 교회는 이런 경건한 

여인들이 많아야 부흥합니다. 덕을 세우는 안

생이 아름답습니다.

교훈에 합당한 생활I(딛2:1-3)찬71장수

계속 사도는 다양한 남녀교인의 생활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과 순전으로 집안일을 돌보며 자

기 남편에게 복종해야합니다(4-5). 이 일로 하

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능력이 나

타납니다. 이런 경건으로 무장한 새벽이슬 같

은 젊은이가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둘째,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선행과 단정한 삶으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디도 목사 자신이 본을 보

이며 이것을 가르쳐 전하는 설교가 권위를 나

타내야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젊은 날에 성령의 환상을 보며 자기를 산제사

로 드림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초

점을 맞춰야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이 시대

에 요구됩니다. 

교훈에 합당한 생활II(딛2:4-8)찬82장목

교회생활은 가정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관계

를 다스려야합니다. 그중 종들이 주인을 섬기

는 방법에 관해 사도는 언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첫째, 범사에 순종해야합니다(9). 

주종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주종관계

의 적용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실해야합니다

(9-10). 거슬려 말하거나 훔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주인의 지시를 잘 따를 때 그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10). 이런 경건

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세우는 일

이고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구

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으

로 찬 세상에 겸손한 종의 도를 걸어 새 역사

를 이룹시다.

금 교훈에 합당한 생활III(딛2:9-10)찬97장

언약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영적선행에 열심

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행할 목

표이고 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첫째, 하나

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11). 행위를 따라 

시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심

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은혜

의 열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구원 후에 하나님은 2가지 일을 하게하십니다. 

불경건과 세속에 속한 것을 모두 버리게 하는 

일과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추구하게 하십

니다(12). 그리고 산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셋째, 그의 대

속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13-14). 무엇

보다 모든 은혜와 경건의 원천인 그리스도 속

량의 은혜를 즐기게 하십니다.

선행에 열심있는 백성(딛2:11-14)찬179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Judges 2:16,17
16)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17)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 (NIV 1984)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

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

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 WORD & IDIOM

* then: 그때, 그 후에 * raise up ~: ~을(를) 일으키다, 세우다 * save A out of ~: ~에서 A를 

구하다. * raider: 침략자 * would not V ~:  ~를 하려고 하지 않다. * prostitute themselves to 

~: ~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팔다. * unlike ~: ~와(과) 다르게 * turn from ~: ~에서 빗나가다. ~

를 버리다. * obedience to ~: ~에 대한 순종

▣ GRAMMAR

* 위 문장의 (not) ~ (but) 은 연결하여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즉 not A but ~: <A를 하지 않고 

~를 하다>의 의미를 살려 해석한다. 조동사 would는 will의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 공

손,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 과거의 추측 또는 위와 같이 주장이나 의지의 표현 등의 다양한 용법으

로 쓰인다. 

*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had+pp)는 그들이 벗어난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수식하

는 관계사 절이며,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는 명사구로써 the way(그 길), 

즉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지를 comma(,) 뒤에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다. 

■ 16)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그때에     주님(이)         세우셨다           사사들(을) = S+V+O(3형식)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사사들      구했다      그들을      에서(로부터)     침략자들의 손 ⇒ 그때에 주께서 사사들을 세

우셨다. 그리고 사사들은 침략자들의 손에서 그들(Israelites)을 구했다.  

■ 17)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다        을(를)    그들의 사사들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 그들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했다 ⇒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사사들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팔며 그들을 경배하였다.

▣ STUDY & THOUGH 

■ 하나님께서 사사들(Judges)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

해 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몸을 팔며 계속해서 음

란한 삶을 즐겼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정결을 지켜야했음에도 불구하

고 우상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 This is an image of stubborn and deeply rooted sin. Does such a vicious sinful cycle repeat 

itself in our lives?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게                그들은 빠르게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 commands.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 왔던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길 ⇒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게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 즉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그 

길로부터 속히 벗어났다.

* 위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구문이다. judges가 선행사이며, 선행사를 받는 관계

대명사  who 앞에 comma(,)가 있다. 이 경우의 해석은 선행사에 이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

기 때문에, ~ 일지라도> 등의 의미를 적절하게 넣어 계속 해석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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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개를 부탁하자, “예

수인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

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전도

와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이웃

을 섬겨 나가며 예수 안에서 

친밀한 지체로서의 교제를 추

구하고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

력하는 교회”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찬기 목사는 어린 시절 할

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됐

다고 한다. 할머니는 전도지를 

보고 동네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할머니를 따

라 중학교 2학년부터는 새벽

기도, 기도원집회, 부흥회 등

을 따라다녔다. 중학생 때 변

산구국 기도원에서 부흥강사

의 설교 중 야곱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때 마

음의 찔림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회고

한다.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새

벽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석

했던 교사강습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 이

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목사

가 되기보다는 순교자가 되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며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신

학교에 진학했다. 

신학생 시절 장충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곳에서 강도

사와 부목사로 성장했다고 한

다. 부목사 시절 고양군 작은 

마을, 무허가건물에 열두 명 

가량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곳에 오겠느냐는 제안을 받았

다. 무허가건물도 임대료를 내

는지라 목사의 사례비도 제대

로 못 주는 교회였다. 민 목사

는 교회 안에 장로와 젊은 집

사 등 신실한 사람 몇 명 있는 

것을 알았고, 개척한다는 심정

으로 부임했다. 

부임하자마자 돼지 막사를 

교회로 개조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교회지만 중고 목

재를 사서 예배당 크기를 늘

리는 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

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되면서 그곳 주

민들의 이주 현상이 생기고 교

인들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 

목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

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다. 당시 고양 

시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50만

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됐다. 그리고 토

지개발공사에서 종교 부지를 

분양한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땅이 없어도 조성원가에 매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는 242평을 계약했다. 그러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교단신문사

를 찾아가 광고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교단에서는 개척과 성

장을 돕는 전략 자체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았다. 부지 대금의 60%만 

겨우 치르고는 나머지는 한국

토지신탁에 적금을 드는 조건

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토지사

용 승낙을 얻고 예배당을 건

축하기에 이르렀다. 건축 당시

에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교

회도 가난했으나 지금은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민 목사는 농촌에서 자랐으

므로 자신을 귀빈이나 귀족이 

아닌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

래서 서민목회를 지향한다. 성

도들에게는 압력을 넣기보다

는 헌신을 기다린다. 

민 목사는 교인들의 헌신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훈련하

고 참여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은사개발 훈련, 제자훈련 등이

다. 제자훈련도 제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본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실현에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장점을 보고, 질문과 답

변 과정에서 성도의 관심을 찾

는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 직

분을 맡게 했다고 전한다. 

민 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

해설교. 그는 성도들에게 들려

지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교자 혼자 외치기보다는 교

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인들

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 

설교를 한다. 설교 할 때 너무

나 뻔 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고 다짐하고는 주제를 잡아 강

해설교를 한다. 

주제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교하면 교인들은 예배를 지

루해하지 않는다. 지금은 잠언

을 강해하고 있는데, 그는 하

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말씀

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고, 하나의 구절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다. 

예수인교회는 선교에도 최

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10여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

다. 선교사들이 생활에 걱정하

지 않고 마음껏 황동하고 사역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파송이다. 파송지역

은 인도네시아, 태국, 세네갈, 

파키스탄, 뉴질랜드 원주민, 

미얀마 로힝야족 등. 

현재 예수인교회는 커다란 

지역사회 복지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

고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자 복지센터와 교회를 한 건

물에 동시 운영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복지센터를 짓

고 그 위에 예배와 교육을 위

한 공간을 설계했다. 1층은 복

지센터에 카페, 다양한 문화강

좌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공간이 있다. 지하는 체육

관을 설계해 청소년들의 연습

장으로 제공한다. 

복지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

도 책임을 지기 어려운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주

중에 점심을 대접한다. 그것도 

집밥으로 대접한다. 지역에 이

미용 봉사를 하고, 열악한 주

택에 사는 분들에게는 남선교

회 중심으로 주택수리 사업으

로 봉사도 담당한다. 교회 안

에는 사회봉사 위원회가 있어

서 이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

적으로 감당한다. 

현재 예수인교회에서 주관

하는 문화 강좌만 해도 약 100

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적은 

비용으로 연령대에 따라 참여

하게 한다. 성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기초부터 가르친다. 악기, 취

미, 언어, 스포츠 등의 과정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오케스트

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런 강좌와 봉사 

등이 거의 염가에 이뤄지는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

가 있기에 가능하다. 예수인교

회의 문화강좌는 백화점의 문

화센터보다 몇 배가 더 많다

고 귀띔한다.

민찬기 목사는 지금부터 은

퇴 후를 생각한다. 그는 은퇴 

후에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다. 교회는 멀리 내다보고 후

임자를 물색해 담임목사 교체

를 하되, 교회에 의존해 살고 

싶지 않으므로 사업을 해 자

신의 삶과 새로운 사역을 진

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재정적으로 자립해 자비량 선

교를 하되, 비거주 선교사로서 

문화선교와 돌봄선교를 꼭 하

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

다.  

짧은 시간 나눈 대화 속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고 있는 

민찬기 목사가 바쁜 일정 속

에서도 이곳 미국까지 선교사

훈련 세미나를 위해 달려온 것

은 이처럼 선교사들을 사랑하

는 열정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자 기자>

10여 가정 해외선교사 파송, 전액 지원

지역사회 위한 복지센터, 문화강좌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미주 OMTC(Overseas Mission Training Course) 

제 6기 훈련 수료식 및 선교사 인준식과 세미나를 위해 민찬기 목사(OMTC 이사/예수인교회 담

임)가 LA를 방문했다. 본지에서는 수료식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민찬기 목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목회와 사역이야기를 들었다. 

본질 추구하는 공동체...전도와 세계선교 감당 

민찬기 목사(OMTC 이사/예수인교회 담임)

지난 10여 년간 여성들의 치

유와 회복을 위한 ‘제 대신 화

관’ 세미나 강사로 미국과 한국, 

C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는 

임승옥 선교사가 자신의 신앙

과 삶의 간증을 담은 신앙고백

서를 발간했다. 

문체가 어렵지 않고 작은 소

책자로 누구나 

쉽게 읽어갈 

수 있도록 구

성된 본서는 

임승옥 선교사

의 자신의 생

활 속에서 겪

은 치유, 용서, 

회개,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1부 ‘주님과 함께’, 2

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3부 

‘상담’, 4부 ‘기도’로 구성돼있으

며 ‘간증을 통해 일으켜 세우

다’, ‘24시간 주님 생각하기’, ‘용

서치 못함을 발견하다’, ‘사탕세

알’, ‘기도가 안되요’ 등 누구나 

삶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

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기도문을 수

록했다. 회개기도와 용서기도, 

고백하고 포기하는 기도, 하나

님과 관계회복을 위한 기도 등

을 수록해 읽는 이들이 쉽게 자

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

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저자는 “여성 회복사역을 해

오면서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많은 여성들의 사례를 보

았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독자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

어나길 기도드린다”며 “사람과 

삶의 문제의 뿌리(근원)를 발견

하게 함으로 도움을 주기에 많

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

함할 것을 기대한다”고 출간 목

적을 전해왔다. 

저서로는 '우리동네 중보팀은 

날마다 응답이다', '재 대신 화

관' 이 있다. 책 구입 문의는 

graceimreco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생활 속에서 겪은 치유, 용서, 회개, 회복...저자 임승옥 선교사 

새책소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